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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유상옥 코리아나 화장품 대표

특집┃문화원 가족의 송년 이야기

문화논단┃ DMZ의 관광활성화 방안

겨울사냥┃수고한 당신, 12월 31일 겨울바다로 떠나라



겨울나무
한 해 끝자락에 서 있는 나목(�⬚). 잎새 다 떨구고 새 둥지가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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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News

국회서‘국민의 시 낭송의 밤’개최

지방문화원중심실버프로젝트추진

지방문화원
‘기획과정’연수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1월 23

일부터 12월 16일까지 대전 유성경

하 온천호텔과 삼성화재 유성연수

원에서 4회에 걸쳐 전국 224개 지

방문화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

기획과정 연수를 실시했다.

<관련기사 66면>

강릉단오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강릉단오제’가 11월 25일‘유네스코

세계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

작’으로선정됐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는 각국에

서 신청한 75종의 문화유산 중 강릉

단오제를비롯한43종을선정하고선

포식과함께인증서를수여했다. 

강릉단오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강릉지역의 관

(官)∙민(⯓)∙상(⾆)이 혼연일체가 되

어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우리나라최대축제이다. 

<관련기사65면>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가 주

관하는‘2005년도 전국향토문화연

구자 큰잔치’가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소극장에

서 열렸다. 

제20회‘전국향토문화공모전’시

상식을 겸한 이 행사에서 황의호

(52ㆍ왼쪽에서 여섯번째) 충남 대

천여고 교감이 대상인 국무총리상

을 수상했다. 

황씨는 논문‘보령 성동리 중보수리

계’에서 냇물을 가둬 논에 물을 대는

전통수리시설인 보(ⵑ)를 우리 조상

이 어떻게 관리 운영했는지에 관한

연구와 웅천천 지역에 관한 일제 시

대의 자료를 발굴해 수리시설의 변

천사를 다뤘다. <관련기사 67면>

국회와 전국문화원연합회는 11월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 시 낭송

의밤'을개최했다. 

올해로 2회를맞은이행사는여야국

회의원들과 원로 시인들이 모여 애송

시를 낭송하며 시심으로 하나되기 위

해마련한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의원들과 문화원

장, 김남조, 신달자, 황금찬 시인

등이 참석, 각자의 애송시를 읊

었다. 

또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

공모전에서‘기억의 춤’으로 대

상을 수상한 정금자(44. 횡성읍

북천리)씨의낭송도있었다. 

<관련기사34면>

문화관광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는 향

토문화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문화활

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2005

년도 노인참여형 소득창출 문화예술

시범사업」계획을심의∙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통합복권기금을 지원 받

아 시행되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해 지방문화원 중심의 건

강하고 생산적인 실버문화를 조성하

기 위한‘실버세대 문화 활동 프로그

램 개발’을 특화시키려는데그 목적이

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해 10개지방문화원과기타문화관

련단체 2곳의 실버 프로그램이 선정

됐다.

<관련기사64면>

전국향토문화연구자 큰잔치 열려

우리문화 구독문의 02)70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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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 겨울사냥

“미래가 궁금하거든
옛 것을 배우라”

12월 31일,

겨울바다로 떠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꼼꼼히 둘러보기

문화마당



“미래가 궁금하거든
옛것을 배우라”

민속예술품 수집 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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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박물관 운영하는 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

“미래가 궁금하거든
옛것을 배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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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유상옥회장(72). 인터뷰를하러온기자일행을

보고건넨그의첫인사말은이랬다. 

“중국판화보실래요”

유 회장은 방금 자신이 보던 대형 화첩을 한 장 한장

다시 기자 일행 앞에서 넘겨가며 보여주고서야 자리

에앉았다. 한때화장품업계의다크호스로비지니스

에서 주목받았던 기업가라고 하기에는 믿지 못할 만

큼매우여유롭고편안한모습이었다. 

유회장은 55세의 늦깎이 나이로 책상 두개, 전화 두

대로 코리아나화장품을 창업했다. 그런 후 불과 5년

만에 1,3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려 업계 3위 회사로

등극하는등화장품업계에서의명성을날렸었다. 어

떻게보면아들에게경영권을넘겨준지금은그가원

하던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

본다. 

그는 오래전부터 문화예술로 사회공헌을 몸소 실천

하는것으로소문나있었다. 얼마전까지만해도한국

박물관회장을 역임했다. 그의 별명은‘예술품 수집

광’이다.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1969년 부터 그림과

민속품 수집을 시작해 36년 동안 모은 것만 5,000여

점에이른다고한다. 그런유회장에게언제수집하느

냐고물어보았다. 대답은짧았다. 

“다른사람이놀때.”

유물수집도부지런해야많이모으는거란다. 

지금까지수집한유물은대략몇점이나되나요?  

“수천점이죠(웃음). 청자 기름병만 보더라도 모양이

다르고문양이다르니까요. 또모양과문양이같은기

름병이라도 색깔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모자

합의경우큰합속에여러개의작은합들이들어있

어요”

그리고 이미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더라도 값이 싸서

하나더사두기도하고반대로값이비싸도희귀하다

는이유로사두기도한단다. 최근에는춘향도를수집

했다. 이당김은호선생이그린남원광한루춘향사당

의그림과같은것인데매우뿌듯한표정이었다. 새해

회사캘린더의표지로실었다.  

최근에‘문화를경영한다’는네번째수필집을내셨는

데왜‘문화로’가아닌‘문화를’인가요?

“문화라고 하면 으레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떠올리는

데 기업 그 자체도 하나의 문화이죠. 더욱이 우리는

화장품회사이다보니화장문화를어떻게끌고가느

냐에따라기업의사회적존재가치가향상되기도하

고홍보가되기도한다고봅니다. 그래서옛조상들의

화장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화장은 남성들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전유물이라할수있잖아요. 옛날여성들이어떻게화

장을 했느냐, 어떤 도구를 이용했느냐, 어떤 생활을

만일압구정동에서 약속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 소일할 장소를 찾는다면‘스페이스C’를 권하고 싶

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내려 KT전화국 방향으로 10미터 쯤 걸어가다 보면 바로 옆에

영화관이 나온다. 이 영화관을 관통하는 길을 따라 주욱 걸어나가면 오른쪽에 스페이스C 건물이 보인다. 벽

에 쓰인‘Coreana art & culture complex’라는 문구가 코리아나화장품의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해준다. 한국적이면서도가장세계적인화장문화를만들어가고자하는코리아나화장품창업주의오롯

한의지가배어있다. 이같이현대적이면서도전통적인색감을느끼게하는문화공간을압구정동에서만난다

는 것은 모처럼 화장을 곱게 하고 길을 나선 어머니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반가웠다. 약속시간을

조금넘긴시간이문화공간의주인을만나기위해엘리베이터를타고맨위층인7층으로올라갔다. 방한가

운데에누군가반듯이서서회의테이블위에놓인화폭을넘기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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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느냐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장품

을 만들어 판다는 것이 아니라 옛 어른들이 어떻게

화장문화를 향유했을까 생각하면서 현대의 화장문

화가가야할방향을생각해보는것이죠”

옛여성들의화장문화와현대여성들의화장문화는

어떻게다른가요?   

“고구려 벽화에 보면 입술을 새빨갛게 하고 눈썹을

검게하고볼연지를붉게찍은여인이나옵니다. 사

람의 모습이 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도

화장으로 미화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

는 것입니다. 백제 신라 유적에도 기름병이 출토되

는데 이는 우리가 어릴 때 보아왔던 동백기름이나

아주까리 기름과 같은 화장 기름을 사용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기름병 역시 문양을 만들

거나장식을달아예쁘게모양을낸게눈에띕니다.

조선시대로내려오면서홍화이파리나숯가루, 솥그

으름, 녹두등을 화장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천연화장품’이죠. 이것에착안해

현대에와서자연소재를활용한화장품을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 공헌은 어느 정도라고 보

십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면 불우

돕기나 복지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니뭐니

해도기업을잘운영하는게제1의사회적

공헌이예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만들

어GDP(국내총생산)를올리고가계수입

을 늘려주고 세원을 증가시켜 생활을 풍

요롭게하는게사회공헌이죠. 삼성의고

이병철회장은60년대먹고살기힘든시

대 부터 유물을 수집함으로써 부수적으

로 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막는데 기여했

다고볼수있잖아요. 국내대표적인문화

공간인 호암 미술관을 만드는 등 문화적

인 측면에서도 사회 공헌을 이뤘다고 볼

수있습니다. 반면에쌍벽을이뤘던현대

의고정주영회장은도별로아산병원을

만드는 등 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 공헌

을한것이죠.”

남들같으면홍보예산을줄이지못해안

달하던시대에오히려스페이스C를세우

는등문화공헌을많이하셨는데코리아

나화장품 입장에서 볼 경우 문화공헌의

수지는어느정도된다고보십니까? 

“기업이경영을잘하는것을기본적인사
유상옥 회장이 화장품 박물관의 전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회공헌으로 볼 때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해 문화를

매개체로 사회공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수지로

따져 볼 수는 없지만 문화로 사회에 공헌하면 사회

는 우리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고 신뢰도가 높아져

상품 매출이 올라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죠. 이런부가효과는돈으로따질수없는것이지

요.”

유회장은 자신의 고향인 청양군 대치면 상감리 가

파마을과도 몇해전 1사1촌관계를 맺어 농산물 사주

기등다양한방식으로후원을아끼지않고있다. 얼

마전에는버스정류장을지어주어마을주민들이매

우 좋아한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코리아나 직원들

도 이 마을을 가족들과 함께 찾아 모내기를 하거나

전통염색을 배우곤 한다. 효부상도 제정해 매년 수

여해오고있는데벌써20여년째란다. 유회장이창

업전부터실천해온것이다.

이전에문화원에대해알고있었는지요? 

“제 고향인 청양의 문화원 초대 원장이 한상옥씨로

제 이름하고 같아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

장이 천안에 있어 민병

달 전 문화원장하고도

알구요. 문화원이 예산

부족 등 열악한 환경하

에서도 향토문화를 발

굴하고 책자를 발간하

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핵심적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건물 입구에 보면 온고이지신(㘠故㤥㶏㊢)이

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요. 사회가 발전하고 세계화

될 수록 인간 본연으로 돌아가 기본이 뭐냐를 따져

봐야 합니다. 조선조 5백년을 끌어올 수 있었던 바

탕이 인의예지신, 삼강오륜과 같은 전통문화인데

대학 강의때 이런 얘기하면 케케묵은 얘기로 듣나

봐요. 문화원이야말로 온고이지신을 실천해야 할

것 같아요. 옛날의 고유문화를 보급도 하면서 현대

의 첨단문화도 소개하며 지방문화 창달에 힘써야

할것같습니다. 우리사회를더나은미래로이끌어

가는 전통문화 지킴이로 계속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려봅니다.”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사진 _ 김석화｜ 프린랜서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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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C는 어떤 곳?

스페이스C는 2003년 11월에 세워졌다. 이제 두돌이 갓 지났다. 7층 규모인 이 건물의 로비에 들어서면 갤러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대형 미술품을 제작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5층과 6층에는 화장에 관한 각

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이 바로 화장품박물관으로 화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지하에

는 매회 테마를 달리하며 전시회가 열린다. 지금까지 모두 11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맨 처음에는 백남준 작품전을 개최했고 이

어 박생광, 자인전, 풍속화, 글씨전등을 열어왔다. 그리고 간간이 이음 등의 현대작가 작품전을 개최한다. 얼마전에는 미인도를

서울을 비롯 부산과 대구, 광주 등지에서 전시하기도 했었다. 인터뷰를 갔을 때는 소나무를 테마로 유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지방분권시대의 지방문화원의 역할 - 주5일

제를 대비한 문화 향수권 확대”라는 주제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문화

의 중심이 집중에서 분산으로 그리고 그에 따

른 문화수용자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차츰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과연 전국 220여개나

되는 지방문화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

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논의와 방법적 모색이

있을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시도와 실행이 뒷

따라야 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근본

적으로 지방문화원의 발전이 있어야 하며 그

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 향수권 또한 해결될

것이다.

이번에 제시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발전방

안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러나 꼭 시행

함직한 방안을 사례예시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문제의 해결방안은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서

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최근에 눈에

띄는 다음의 몇 가지 사례예시를 제시해 보고

자 한다.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한‘2004년 도시

저소득주민 및 농어민대상 생활친화적문화공

간 조성 지원사업’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업

장 중 하나가 바로‘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이다. 

사례1. 정선아리랑학교‘추억의 박물관’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 개요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1리

- 1997년 7월 <정선군 폐교 문화공간화 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현재의 위치인 정선군 신

동읍 방제 1리의 매화분교를 무상으로 임대받

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추억의 박물관 규모 : 작은 교실정도의 크기

로 교실로 사용되었던 장소와 복도에 빼곡히

전시되어 있으며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근∙현대사 자료 박물관임

- 2004년 문화관광부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정선아리랑학교에 다목적 문화공간이 조성되

면서 개관하는 추억의 박물관은 기획전시 중

심의 박물관으로 정선아리랑학교 진용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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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예시

지방문화원이나아가야할길은?



이 보유한 4천여점의 근현대사 자료를 계절별

로 만나볼 수 있음

- 2005년 1월 현재 추억의 박물관에는 민요

자료 1,125점, 고문서∙고서 1,332점, 교육자

료 2,620점, 근현대사자료 2,632점, 광업자료

153점, 서화 106점 등 11,253점의 자료를 소

장하고 있음

■가보고 싶은 박물관 3위

- 추억의 박물관은 지난 2월 28일 개관 이후

현재 약 2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감

- 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을 비롯해 이번에

선정해 순위로 매긴 결과는‘대한민국의 네티

즌들이 최고로 손꼽은 300여 개의 여행지’라

는 제목으로『대한민국 최고 여행지를 찾아

라』(랜덤하우스중앙 刊)라는 책으로도 최근에

발간되어 인기를 끌고 있음

사례 2.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 2000년 문화관광부가 정한‘지역문화의

해’개막에 맞춰 출간된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은

모두 6권(4×6배판)으

로 돼 있으며 총 2600

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임

- 전국 232개 구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 별로 역사 문화 지리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21세기판 동국

여지승람(❮國㒡㶀㉩⠚)을 표방함

- 이 책의 장점은 전국 211개 지방문화원 관

계자와 지역의 대학교수, 향토사 전공자 등 지

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고를 직접

집필,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임

- 특히 일반 관광안내서와는 달리 시 군 구의

인구 면적 등 지역 현황, 역사적 인물, 문화유

적, 구전설화, 별미음식, 토산품과 특산품, 문

화예술단체와 예술행사, 지역출신 예술인 등

을 자세히 포함시켰다. 지도와 함께 10여장의

사진도 실었음

문화원의 발전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223개원에 이르는 문화원은 1962년 사

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가 78곳의 지방문화

원을 회원으로 출범, 전국 최대의 문화단체로

성장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또한 지방문화원

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방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진

흥법은 1994년 1월 7일 제정되었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1994.1.7 법

률제4718호)에 의거 시/군/구 단위에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지역문화 발굴 보존과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며, 지방문화원의 육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육성으로 이

루어진다.

지역문화사업 및 향토문화 연구를 위하여 향

토문화연구소, 문화학교, 예덕관, 문화의 집,

향토사료관 등 부설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기타 다른 문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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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문화원 현황



설 및 단체와 협력하여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총체적 문화단체이다.

또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

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봐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지방의 223개원의 문화원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다

음과 같다.

주요 변화된 사업으로 2004년부터 통합복권

기금 사업이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들은 이전의 사업과는 예산과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다.

지방문화원 운영현황을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지방문화원이 운영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콘텐츠들이 구성되

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주요 콘텐츠

로는 문화원소개, 지역역사, 문화학교, 향토문

화연구소, 문화행사, 문화학교강좌, 지역관광,

문화유적, 발행도서, 게시판, 관련사이트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177개나

되는 홈페이지의 효용도는 얼마나 높은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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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공간

세대단절

이미지

향토문화사에 대한

세대간 단절

향토사에 대한

시각차이

운영

프로그램

- 권위적이고 답답한 공간

- 문화의 특징에 맞지 않는 공간의 이미지

- 변화하는 문화의 흐름에 따라 공간도

변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부족

- 대부분 고령의 명망있는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 젊은 세대들의 참여저조

- 노후화 / 고령층만이 참여하는 향토문화사에

대한 세대간 단절

- 지역의 향토문화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인데 이러한

지역향토문화사에 대한 계승 및 발전에 대해

젊은층으로의 연계가 단절된 상황임(젊은

세대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무관심)

- 향토사에 대한 전통이 전통으로 머무르기보다

는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

그에 맞게 계발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작업은

미진한 상태임.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지역

문화의 소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육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 지방문화원만의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 미비

지방문화원의 문제점

분류

1

2

3

4

5

6

7

8

9

10

전국문화원연합회 2005 주요사업

지역특성화문화발굴∙육성

제20회전국향토문화공모전

지역문화지도사양성연구용역

전통생활문화(효중심) 실천운동

국민의시낭송의밤개최

문화원종사자교육

토론회개최및지방문화원업무편람제작보급

우리문화발간/ 지방문화원수첩발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통합복권기금운영

- 지역의문화∙역사적특성을반영, 차별화된문화프로그램개발

- 민족문화의근원인향토문화에대한논문및자료공모

- 대국민문화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전문지역문화인력양성

- 전통생활문화실천방안제시및대국민캠페인전개

- 시공모및국회와공동으로시인및국회의원등명사초청시낭송개최

- 지방문화원종사자들의업무역량향상을위한교육프로그램

- 현안사항에대한토론회개최및지방문화원제반업무용편람보급

- 지역문화전문잡지및업무용지방문화원수첩발간

- 마을의문화역사적자원의보존및활용을위한마을지원사업

- 지방문화원중심문화체험프로그램지원
- 도시저소득주민및농어민대상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지원

사업명 사업내용

분 류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요사업

1) 연합회기관지 발간

2) 해외문화단체와의 교류

3) 문화원 관계자 연수교육

4)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참여

5)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개최 및 시상

6) 정보화 사업

7) 문화학교 운영참여

8) 생활문화운동 전개

9) 향토문화자원의 조사정리발간

10)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주관

11) 통합복권기금 운영

주 요 사 업

분 류

공간

인적구성

운영

프로그램

- 작게는 몇 십평에서 크게는 몇 백평까지 독립공간

확보

- 5인 이상 30인 이하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

- 43년간 이어져온 전통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된

운영체계 확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육성

- 지역문화 발굴 보존과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

-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지방문화원의 특징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는 되어 있는지, 일반 문

화향유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외국문화원의 콘텐

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는 주한 영국문화원 홈페이지를 사례로 들

었다.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

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즉, 자국의 문화중 우수한 사례들을 최신 버전

으로 소개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문화교류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추

구하고 있는 긍국적 사항들을 목표로 잘 정리

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우리 문화원의 경우는,

가 주를 이루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일차원적인 목표인 각 지역문화원과 관련

된 소개(문화원 소개 및 실적 소개), 지역관련

문화∙관광정보 제공, 지역내 활동중인 대표

적 문화인프라 소개 등이 대부분이고 외국문

화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다양한 교류 및 이

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우리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향후 각 지역

문화자료를 집적하여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

게 문화향유자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구성해

야 하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문화교류의 창

구를 넓혀야 하며 나아가서는 다양한 이익창

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향후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기존

에 형성된 자료에 대한 재가공의 작업이 반드

시 뒷따라 져야 한다.

■타 문화공간과 비교 통한 방향 설정

또 하나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문화원

과 비슷한 문화공간과의 방향성 정립이다.

96년 문화의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는 동

사무소를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의 등장으로

상호간의 역할에 대한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문화의 집은

‘문화창작방’으로 방향을 추구해 나가야하며,

문화원의 기능으로는‘지역문화 계승 발전’,

‘지역문화 자료실’, ‘문화교류 창구’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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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문화 이익창출

교 류

자국문화 소개

지역문화 소개

문화원/행사/프로그램/지역문화 정보 소개



12 _  우리문화

문화컬럼

■지역의 생활문화자원을 집적하라

전국에 있는 지역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

안의 첫째는 다른 문화원이나 문화공간과는 차

별되는 독점적 문화자원의 구축에 있다. 이에

대한 방법적 가능성은 <사례1>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문화원들이 각각 지역

생활문화박물관을 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 

① 지역생활문화박물관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과 같은 유사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용인문화원‘용

인시향토문화사료관’이다. 

현재 그곳에 소장된 전시목록은 약 367점인데

자료 자료마다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

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소장

된 훌륭한 콘텐츠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어딘가 모르게 딱딱한 느낌을 주고 있으

며 나아가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극대화시킬

수 없는 방법적 미숙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이렇듯 각 지역에 있는 지방문화원들은 개개원

모두 지역의 생활문화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지역의 역사

와 문화적 수준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얼마

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가치를 지

니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중 하나가

공간인데, 조금만 앞선 생각을 가지고 공간을

활용한다면 추억의 박물관과 같이 지역의 생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생활문화박물관’지방

문화원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② 지역생활문화자료 집적

위에 제안된 지역생활문화박물관은 아니더라

도 지역에 있는 지방문화원들은 각기 지역생활

문화자료를 집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문화공간들과의 차별성을 갖

기 위해서도 지방의 문화원을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입각하여 그에 맞는 역할을 수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지역

의 살아있는 생활문화자료이다. 우리는 대부분

흔하게 우리 곁에 있었던 것들의 중요성을 가

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점인데,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할 있는 방안이 바로 문화원

중심의 지역생활문화자료 집적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각 지역문화원을 Network 하라

모이지 않고는 결실도 없다. 223개의 문화원

이 각기 움직이는 것보다 서로가 유기적인 활

동을 펼쳐나가면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파생

될 것이다.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

하는 것도 좋지만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활동을 펼쳤을 때 상호간의 발전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지방문화원이 추구해야할 두 번째 과업이다.

223개의 문화원과 그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

는 177개의 사이트가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지

역문화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면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식과 역할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Network을

통한 축제개최’와‘네트웍을 통한 지속적 프로

젝트’수행이다.

① Network을 통한 지역문화축제 개최

Ⅳ.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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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을 통한 축제개최는 일년에 한번 전국

에 있는 지방문화원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문

화축제이다. 이 자리는 각 지역을 알리는 자리

이기도 하고 각 문화원이 준비한 성공적인 사례

들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즉, 이 축제를 통해서 각 지방문화원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방문화원에서 개발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다른 문화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축제이기도 하다. 223개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문화

마켓이자 지역문화박람회가 될 것이다. 

Network을 통한 축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간

각 문화원이 부족했던 부분이었던‘교류’라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고 문화원에 종사하는 담당

자들도 한결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며 대외적으

로도 여느 축제보다 수준 높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문화원에 대한 위

상도 대폭 올라갈 것이다.

축제의 개최는 축제조직위를 구성하여 운영하

고 해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② 네트웍을 통한 지속적 프로젝트 수행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사례2) 책자의 사례를 종

합해보면 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

는 각 문화원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와 같이 지방문화원들이 모두 모여 다양한 결

과물들을 생성해 나간다면 이것은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에 따라 숨어있는 지역의

젊은 기획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부족

한 인적자원에 대한 보완의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지속 가능한 테마로는‘지역의 숨어있는 문화자

원 220’,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향토사 220’,

‘220문화원이 이야기하는 우리문화 우리예술’

등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젊은 문화인력을 끌어 들여라

지방문화원의 미래는 능력있고 젊은 인력이 얼

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비록 현재도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지금까지의 업적을 이루었던 것을 간

과할 수는 없지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고 이해의 폭을 줄여 나갈 수 있느냐에 따

라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향후 각 지방문화원들에 젊은 문화인

력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넓혀 나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다.

■컨텐츠 개발로 자생력을 높여라

성공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또 다른 재투자와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독점적이며 생산성 있는 컨텐츠 개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모든 문화원들이 지자체와 중앙정

부의 보조금이 없이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

는 상황인데 이러한 구조적 상황들을 생산성 있

는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

다면 그것은 현재 각 지역의 문화공간이 갖고

있는 운영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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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마을

눈발 흩날리는 겨울날 바닷가 마을을 지나가다

문득, 나는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내릴수록, 바람이 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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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전국의 문화원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국문화

원연합회 부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입니다.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문화원 발전을 위한 의욕은 많았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수

준으로 이제 그 직을 떠나려 하니 전국의 문화원장님들 이하 직원여러분께 부끄

러울 뿐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원은 작금의 사회변화를 직시하고 지역문화를 창조하는데 새로

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문화원을 잇는 문화네트워크를 구

성하여 새로운 전자시스템의 문화원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혁신적 조직구성과

창의적인 사업개발 그리고 자율적인 문화예술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이것은 전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으로 3년, 도봉문화원장으로 10년을 활동하면

서 느꼈던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은 새로운 사회변화의 적응능력을

키우고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구성하며 흔들림없는 문화예술행정을 이룩하는 지

역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길 바라는 바입니다.

문화원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문화원의 변화를 기대하며…
이영철 ｜ 부회장∙도봉문화원장

문화원가족의송년이야기
2005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역시 각 지방 문화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조금더 친숙하게 우리문화를 알리고자 바쁜

한해였을 것이다. 문화현장에서의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쉼움과 뿌듯함으로 내년을 기약해 본다. <편집자주> 



본인이 연합회 부회장과 경기도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과연 연합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까

를 생각해봅니다.

연합회의 부회장으로서 권용태 회장님을 보좌하며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

예술진흥원 등 문화예술 기관과의 유대강화와 전국 224개 문화원 원장님들과의 긴밀한 연락 속

에 우리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선양을 하는 일에 소홀함은 없었던가?

또한 각 문화원과 16개 시.도지회의 여러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영역을 찾아 갈 수 있게 연합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는가를 자문해 봅니다.

제24대 연합회 부회장을 마치면서 잘한 점 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31개 시.군문화원 원장님들의 적

극적인 도움으로 지회장의 소임을 마치게 됨을 고맙고 본인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임 송승영 지회장님이

해오시던 향토문화유적

답사와 문화유적 학술조

사, 해외문화유적 학술

조사를 힘들었지만 계속

진행해왔으며, 경기도내

문화계 합동연수를 다양

한 프로그램과 참여적 토론문화를 가미하여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였습니다.‘아차산에서 한라

산까지 더하여 백두산까지’국토종단스케치전을 31개 시∙군별로 추진해오다 중단되었던 것을

부단히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남은 14개 시∙군의 전시회를 갖고 종합도록 2집을 발간하게 되

면서 일련의 사업을 마무리 짖게 되어 참으로 보람된 일중에 하나였습니다. 더 바란다면 경기도

각 지역의 살아있는 현재의 모습들을 한자리에 모아 종합전시회를 가져봄은 어떨까? 하는 생각

을 해 봅니다. 경기도의 민속놀이, 농요, 무속 등 전통문화를 찾고 발굴하는‘경기도민속예술축

제’와 우리의 전통문화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수, 보급하여 우수한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

심을 심어준‘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경기도지회 부설 경기향토사학회 회원들과 같이 각 지역의 분포되어 잘 알려지지 않은 향토문화

를 조사, 연구한 논문집‘경기향토사학’을 1년에 한권씩 10년간을 한 번도 빠짐없이 발간하게 되

었던 것도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합회와 각 문화원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복권기금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후원을 받아 문

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어려운 환경의 노인들, 농.어촌민들, 독거노인, 결손가정의 청소년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내와 전국의 문화유적을 순회하며 참가자들에게 우리문화를 알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한 점 또한 지회장으로서 보람된 일중 하나였습니다.

2005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기는 하지만 보람 있고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서운

한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과 함께 전국에 모든 문화원과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발

전을 바라면서 잘 쓰지 못하는 글이지만 이만 마칠까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국토종단스케치 전시회 기억에 남아
김종기 ｜ 부회장∙경기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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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힘차게 훼를 치고 㢌㡣年의 새벽을 알리던 닭의 울음소리… 그렇

게 2005년의 밝아오는 새아침을 가슴 설레며 기대하던 때가 어느덧 한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기울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의 삶이 여의치 않더라도 또다시 새해를 성찰하고 새로운 각

오를 다짐하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양양은 ⽧마다 ⫳⽧이요 물마다 벽계수라 일찍이 㼐年⸞國의 연화세계를 이루었던 가람의

옛터와 불각전우(⸞閣㫢㜄)의 자취가 곳곳마다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듯 자연의 신비로운

운치와 ⸞㓔의 운기가 가득한 축복의 땅에 일찍부터 우리 조상들이 불교문화를 꽃피워온 것은 어

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양양에서는 지난 4월 식목일 발생한 산화로 인하여 천년고찰 낙산사가 전소되어 양양군민

은 물론 전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마음의 큰 상처를 남겼다. 한편 지난 6월 한국 조계종 시원지인

양양“진전사”가 복원돼 낙

성식을 가졌다. 진전사는 국

내 첫 폐사지 복원 사례로

기록되었다.

본원에서는 불교문화가 이

고장 역사와 향토문화를 주

도해온 원동력이 되었음을 착안하여 우리나라 선종의 초전지로 일찍이 조계종조 도의국사께서 주

석하시고 일연선사께서 입산득도한 조계종찰 진전사 중창복원 사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대한 계

획을 하게 되었다. 

양양진전사는 1965년 진전사 3층석탑(국보제122호)과 부도(보물제439호)를 문화재로 지정한바

있는 단국대학교 박물관장이신 정영호박사를 비롯한 학계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로 본원에서

주력한 수많은 탐방객안내와 신문, 방송을 통한 꾸준한 홍보 그리고 여러 차례의 학술강연회 개최

등으로 널리 선양한 인연공덕으로 지난 6월 비로소 우리 문화원가족이 그렇게도 염원하던 숙원불

사인 역사적인 진전사 중창복원의 낙성식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진전사는 한국선종불교의 본원일 뿐만 아니라 조계조의 법통이 살아있는 만대의 성지

임을 깨닫고 중창복원사업에 많은 분들의 물심양면의 협조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40년동안 오직 불교유적 연구조사에 몰두해오면서도 진전사 부지까지 희사하신 정영호 박

사님을 비롯한 학계 여러분과 조계종을 비롯한 무산 회주스님, 석마근 스님 그리고 이 고장 스님

불자 여러분들의 원력, 본군 이진호 군수님과 김주혁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한 향토문화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자연재해는 어느곳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재난

을 교훈삼아 딛고 일어서는 용기와 신념이다. 

우리가 주력하는 문화 창조도 확고한 가치관의 바탕위에서만 이루어진다. 지난 한해의 삶에 잘못

과 아쉬움이 있다하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시작은 미덕이요 성공의 출발이니 오늘이 새

롭고 또 내일이 새로운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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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 문화원 가족의 송년 이야기

재난을 교훈삼아 희망을 이야기하자
고경재 ｜ 부회장∙양양문화원장



을유년의 한 해는 제24대 연합회 부회장 임기를 마치는 해이며, 제27대 전남도

지회장 취임해 이면서 35년간 역임했던 영광문화원장 임기만료로 이임하는

해이기도 하다

특히 이낙연 국회의원, 김봉열 군수, 이용주 군의장 등 많은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전통 국악 한마당을 곁들여 펼쳐진 축제 분위기의 이∙취임식은 뜻 깊게 생각

된다. 

또 이날의 행사로 깊게 넓게 뻗어가는 나무뿌리에 숲의 무성함을 지닌 영광문화원

의 정체성을 널리 알려준 공감대 형성의 문화 한마당을 이뤄낸 것이 보람으로 여겨

진다.

개인적으로도 금년은 옥관

문화훈장을 서훈한 영광의

한 해였다. 10월 문화의 달

행사에 맞춰 열린 시상식에

서는 전주시장이 기증해 준

천년 전통의 전주 한지로 만

든 시가 2백만 원 상당의 천

연색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와 전북 도립 국악원 무용단의 축

하공연 등 옛날 조정에서 관직 임용 때 행했던 전통의식 그대로 화려하고 장엄한 분

위기 속에서 거행된 훈장 서훈은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군 묘량면 산효리“효동 마을”이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되

어 30억원(국비 20억, 지방비 10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일은 또 하나의 보람이

다.

우리 문화원의 모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 법안의 국회통과가 전국 문화원을 비롯해서 각 시∙도지회의 활성화에 주

춧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법안의 조기 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했

으나 연말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아쉬웠던 일의 하나는 우리 전남도지회 사무실이 들어 있는 남도예술회관이 아

시아문화광장 건설로 옮겨야 할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우리 지회 사무실도 연말을 맞

아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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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에 발딛은지 어언 35년…
조남식 ｜ 부회장∙전남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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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전국문화원연합회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의욕적인 사업추진으로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프로그램

이 지방문화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상 미진하다고 일부

불평의 소리도 있으나 이는 잘 해보자는 의욕의 불평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각 시∙도지회 주관으로 문화 분권과 지역문화진흥대토론회 개최나 지역 소

외계층 등의 문화탐방은 지역간의 화합과 문화소외계층과 청소년층에서는 단순

한 관광이 아닌 여가문

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

가합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에서 독거노인, 소

년소녀가장은 불응하

는 현실을 참고해 주셨

으면 합니다.

전국 사무국장 연찬회도 연 1회 정도는 연합회 주관으로, 그리고 연 2∙3회는 각

시∙도지회 주관으로 문화 분권과 지역문화진흥대토론회 개최나 지역 소외계층

등의 문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복권기금으로 문화탐방이 지속된다면 전국 시∙군 문화원에 배

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해외문화연수교육은 참가자를 한곳에서 연수케 하는 것

보다 그룹별로 나누어 해외 대상지역도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건의합니다.

총괄적으로 연합회의 사업을 평가한다면 전례에 없던 다양한 사업의 추진으로 지

방문화원의 활성화와 문화원 상호간의 연계로 화합의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문화사업이활짝꽃피길…
이만희｜ 부회장∙경상북도지회장∙상주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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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을유년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누구나 아쉬움과 회오가 남기 마련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통합복권기

금의 덕택에 지회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지회로서는 실로 고맙고 보람 있는 일

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뇌성마비 장애우들과 천년고도 경주로 역사탐방을 했는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금관가야의 고도 김해를 찾았습니다. 대부분이

연만하신 분들이고 아

버지를 잃은 모자 등의

결손 가족들이었습니

다. 이들도 감사하고 좋

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

말 보람 있었고 기쁜 일

이었습니다.

그런데‘이런 재정을 이렇게만 사용할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리석은 저의 생각으론 노령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령 인구가 급증하는데 이들을 위한 작은 생

산 공장, 해설사, 기타 문화사업 직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을 문화원이 적극적

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은 한푼이라도 벌어야겠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공부해

야 하니 차라리 돈을 얼마만큼 줬으면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조건이 같을 수는 없지만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봉사 할 수 있게 해준 전국문화원연합회와 문화원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축복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문화원 가

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전국 문화원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묵은 새배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과‘금관가야’로 여행…
정연구｜ 부산광역시지회장



우리나라에 메세나 운동이 들어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여년이 조금 넘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사회적 책임과 시혜적인 차원에서 일부 재벌급

기업만이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해오고 있었다. 

그 후 10여년이 지난 2004년부터 기업에 국한된 메세나운동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메세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에서“한국메세나협

의회”로 바꾸고 순수문화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서 대중들이 다양한 순수문

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고객의 소비패

턴이『품질』중

심에서『품격』

중심으로 옮아

가면서 기업들

이 소비자의 문

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문화를 매개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타기업과의 차별화, 고급화하려

는 노력이 현재의 추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문화계를 후원하고 문화계는 기업에 창조적인 영감을 주고 기업이미지

를 제고시켜주는 win-win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메세나운

동을 인천에 도입키 위해 2003년과 2004년에 연이은 토론회를 거쳐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

고, 금년의 창립준비를 위한 모임에는 인천의 유수 기업인들과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하

여 메세나협의회의 창립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주었다.

이제 뜻 있는 인천의 유수 기업들이 모여 메세나협의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계와의 win-

win전략에 기초하여 이미지제고를 통한 기업의 발전과, 문화예술계의 폭넓고 수준 높은 발

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속의 인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세계인이 함께 어울

려 살 수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천메세나협의회가 곧 출범되리

라는 기대 속에서 신년(병술년)을 맞이하고 싶다.

메세나통한기업∙문화승승효과를…
허문명 ｜ 인천광역시지회장∙부평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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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람 있던 일, 서울 올림픽호텔에서 가졌던 문화가족 한마당, 그

절정은 문화인 소인극이었다. 세익스피어가 무색할 그 대사 그 구

성 극적 재미는 상품 그 이상이었다. 문화가족의 긍지와 자존심 그리고 현

대적 풍류도 만점이었다.

그리고 로또복권 재활용 문화산업 지원은 문화소외층을 문화의 주체로 길

러내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단시적이어서 그 창의성이 아쉬

웠다고 할 것이다. 

뜬구름잡기 자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원금의 배분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

기보다는 전문적인

문화일꾼들에 의하

여 사회적 안정자금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 

로또복권은 횡재의식에서 생겨난 뜬구름이지만 문화자금이 되면 민주주

의의 정상적인 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금의 집중보조와 증액이 매

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눠 먹기식 횡재자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아쉽고도 개선해야 할 사항,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방 연합회 산하

지회는 영양실조 아사직전이다. 연합회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청

은 나몰라라 딴전이고 연합회마저도 외면한다면 문화가족의 몰락을 어찌

할 것인가. 연합회가 지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그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송구영신 문화가족의 행운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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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문병란｜ 광주광역시지회장



을유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치면서 2005년을 뒤돌아보면 참으

로 다사다난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지나가는 한해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

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못다한 문화사업이 좀 더 알차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기억에 남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충청남도지회가 주관하는 12월 초에 열었던

2005 지역축제 개선∙발전 워크숍의 경우 도내 축제의 실질적인 개선과 그 방향은

무엇인지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특강을 통해

축제 주관 담당자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새롭게 이끌어 낸 워크숍으로 만들었습니

다. 내용과 질적인 측

면에서 의미있는 효과

를 낸 성공적인 워크숍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

러한 도내 축제의 개선

과 발전에 관한 워크숍을 통해 느낀 점으로 도내 축제가 모두 관(官)주도형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축제,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의

식한 선심성 축제 등이 지역축제의 난립을 주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관주도

형의 성공적인 축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 지역주민의 정서가 어우러진 차

별화 된 축제가 필요합니다. 관주도형의 축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주민이 직접주

도하여 지역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축제야말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생

명력이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생각도 이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

의 제시가 미흡한 현실은 앞으로 연구 할 과제로 남습니다. 이러한 워크숍뿐만 아니

라 축제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위하여 해외축제를 직접 찾아가 사례를 연구하는 일

도 도지회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쪼록 2006년 새해! 전국의 문화원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

합니다. 

지역축제의 세계화를 생각하며…
박응진 ｜ 충청남도지회장∙논산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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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세월을 화살이라고 말했던가.

200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회고 원고를 써야 한다니 참으로 무상하기 이를 데가 없다.

우리 전북지회는“역동적인 2005”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향토사연구

논문 공모, 경로효친 글짓기 공모, 전북향토문화 심포지엄, 문화체험 프

로그램, 임직원 연수, 지역문화원장 워크숍, 전북문화 책자 발간 등 그야

말로 숨 돌릴 틈 없이 바빴다. 

특히 강현욱 도지사가

문화원연합회에 관심

을 가지면서 전북지회

의 위상이 섰고 도 차

원에서 지원도 점차 증

가되고 있는 추세다.

또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가장 평범한 일이겠지만 지역문화원장들의

결속과 친목 일환으로 원장단 모임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가졌다는데

뿌듯함을 갖는다. 이러한 모임은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다만 타 단체보다 예산이 적어 사업계획이 월등히 뛰어난다 해도 기획에

그칠 뿐이라는데 한계가 있다.

아무튼 2005년은 역동적인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2005년은 역동적인 한 해였다
이복웅 ｜ 전라북도지회장∙군산문화원장

2005. 1 1�12 _ 25



진해예술촌 개촌

우리 진해시는 㛽今 한ユ紀가 넘도록 군사도시로 일관해 왔기에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멀다.

있는 것은 군인이고 보이는 것은 벚꽃뿐이다. 벚꽃도 4월초 개화기인 10일간 정도에 불과하다.

고로 삭막한 군사도시인 내고향 진해가 문화∙예술이 싹트는 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

여 몸부림쳐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는 첫째 시민과 학생들에게 무언가 문화∙예술을 시각적으

로 보게 해야 했다. 그러다 이곳 중학교 하나가 폐교가 되어 그 터에 진해예술촌을 만들기로 하

고 진해시장은 학교 2층에 진해예술인들의 ateliet를 만들고 우리문화원은 1층에 향토사료관을

설계했다.

우리가 설계할 향토사

료관의 건립 재원은 문

화관광부에서 3천만원,

시비 5천만원, 문화원

자체부담 7천만원, 합

계 1억 5천만원으로 충

당했고 건물을 리모델

링하여 1,2,3전시실, 체험실을 만들고 민속품 1,000여점을 구입하여 2005년 3월 11일 관내기관

장 및 단체장, 문화예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촌 테이프를 절단했다. 개관한 지 10

여개월. 각급학생,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족동반으로 옛 조상들이 쓰시던 농기구,

의류, 가구, 식기류 등을 신기하게 공부할 때의 보람은 그간의 피로를 씻고도 남는 보람이다.

진해연도여자상여소리 서울공연

우리문화회원으로 구성된 민속팀이 지난 추석 다음날 서울뚝섬 서울숲에서 진해연도여자상여

소리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왔다. 2005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70여

회원들의 열연은 운집한 1,000여 관중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이번 공연으로 우리문화회원들의 향토문화지킴이로서의 사명감과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긍심

을 심어준 것이 큰 소득이었기에 가슴 뿌듯하다. 연도상여소리의 유래는 주업이 어업인 이곳 섬

사람들이 남정네는 모두 멀리 고기잡이로 떠난 뒤 초상이 나면 부득이 집에 남은 여자들이 장례

를 치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연도섬은 면적이 좁아 장지는 이웃섬인 솔섬에 상여를 운구, 장사

지내는 실제풍습이었으나 개화이후 수십 년간 단절되었던 이 풍습을 문화원에서 발굴, 민속으

로 재현하여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이다.

‘향토사료관’개관 뜻깊어
박차생｜ 이사∙진해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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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의 문화사업을 계획하면서 너무 짧았던 지난 일년을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교육에서 다룰 수 없었던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

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학습을 할 기회를 주셨다. 

문화원, 예술단체 및 관내 학교가 함께 추진했던 문화예술교육사업과 광

복6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의 맥

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함께 지리산에서 일제

가 박은 것으로 보이는 쇠말뚝을

뽑아내는 행사,  강화도 참성단

에서 개천대제를 함께 봉행하면

서 단군사상을 체험하게 한 행사

와 추사 김정희 선생에 관한 논문발표, 학술대회, 서간문전람회, 간찰번

역, 완당전집 발행, 추사서예교실운영, 유적지답사, 추사서예대전, 추사

연구논문집 발행 등 입니다.

이들을 통해 추사연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에 보람을 느끼며

한정된 예산과 준비기간의 부족 및 소홀로 인하여 성과 정리가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많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바빴던 2005년을 보내며…
최종수 ｜감사∙과천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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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는 중요한 것부터 써 내려가라

몇해 전의 일이다. 모 문화원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내용인 즉 올해에는

크게 행사를 치르니 보도자료를 보고 잘 좀 기사화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보도자료를

훑어보니 가장 중요한 팩트인 날짜가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정도야 바쁜 문화원 사정을 아는

입장이니 큰 허물이 될 게 아니다. 

그러나 보도자료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공문이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정확치 못한 보도자

료는 도리어 큰 손실과 낭패를 보는 주원인이 되고 만다. 반면에 누구나 알리고 싶은 내용을 아

무런 비용 부담없이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비영리법인인데다 행사를 많이 하는 문화

원에게는 더 할나위 없는 홍보수단으로 각광받을만 히다. 

이제 문화원에게 언론홍보는‘필수과목’이다. 그 기초가 바로 보도자료다. 보도자료는

크게 표지와 본문, 첨부내용으로 이뤄진다. 표지를 만들지 않고 바로 본문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지만 가능하면 문화원의 로고와 캐치프레이즈를 그래픽디자인한 표지 양식

을 만들어 쓰는 게 좋다. 여기에는 보도자료 총페이지 수등을 적어 나중에 중요한 문서

가 빠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제목은 한번에 알 수 있게 써야 한다. 

만일 제목이‘제10회 정월 대보름 행사’등과 같이 일반적이라면‘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제기

차기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가족프로그램 펼쳐져’와 같이 서브 타이틀로 보완하는게 효과적이

다. 그리고 날짜와 장소, 전화, 이메일 주소 등을 적는다. 담당자의 휴대폰 전화도 써넣는게 좋

다. 문화원 식구들이 얼마 안되다 보니 행사를 앞두고 사무국을 비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사

정을 모르는 기자는 짜증부터 내기 십상이다. 

본문 내용은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행사 내용과 규모에 따라 따르겠지만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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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홍보
이렇게 하라PR

매년 지방문화원은 다양한 사업을 개최한다. 그러나 더러는 기획의도와 컨텐츠가 좋은데도‘집

안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제부터는 문화 소비자층에 다가가는 홍보기법을 발휘할 때다.

문화원 홍보의 실전 노하우를 싣는다. (편집자 주)



2~3페이지가 적당하다. 우선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전달한다. 이것이 유도문, 즉 리딩센텐

스다. 그렇지 않으면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나)에 따라 1~2줄로 정리한다. 대

략‘행사 개최 배경 및 특징 - 주요 프로그램 내용 - 관람 포인트 - 방문 시간 및 요령- 우대

사항 - 개최 배경 및 계획에 대한 주최측 코멘트’순으로 서술해 가는 게 일반적이다. 또‘제목

독자’들을 위해 중요한 내용은 중간제목 처리해 주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 내용중의 핵

심적 사항을 굵은 서체로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좋다. 보도자료 맨 첫페이지나 끝페이지에는 행

사요강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재정리한다. 

그리고 보도가 크게 나가길 원한다면 사진 서너장 첨부는 필수다. 사진은 무슨 행사장인지 처음

보는 사람도 감이 잡히는 장소에서 북적대는 행사사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이나 아이들,

외국인 중심의 방문객 사진 등이면 오케이다. 이 경우 뒷면에 설명을 쓰는데 제발 사인펜으로는

절대 쓰지 말라. 다음 사진에 얼룩이 묻어 크게 나갈 기사도 작게 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기 때문이다. 

2. 무엇이 뉴스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뉴스인가? 김치도 손맛에 따라 여러가지 맛을 내는 것처럼 똑같은 컨텐

트일지라도 가공하기에 따라 아홉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아무런 조명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한다. 

최근에 소나무라는 출판사에서‘책문’이라는 책을 펴내 불황

기에 약 1만5천부 정도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이 신

임관리를 뽑을 때 최종면접이라 할 수 있는 문답을

모은 책으로 신참들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를 직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던 내용들을 묶은

것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라

고 묻는 광해군에게는“나라의 병은 왕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임숙영은 말한다.  

이 책은 모 방송사의 핫타임인 9시 뉴스

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면 기자는 하

루에도 100~200권씩 쏟아지는 책

들 중에서 왜 그 책을 손에 잡았을

까? 그것은 복합적이지만 단순

하다. ‘깜’이 되기 때문이다. 우

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빗대어 얘기할 꺼리

가 된다. 탄핵을 앞뒤로 한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 뉴스꺼리가 된 것

이다. 만일 그런 정치사회적 배경이 없었다면 아마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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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출판 관계자로부터 훌륭한 책으로 서평을 받았을 지 모르지만 언론으로부터의 눈길을 끌지

는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문화원에게도 돌아보면 뉴스가 될 만한 요소들이 많다. 할머니들에게 국어를 가르

쳐 주는 강좌에 수강생들이 늘어났다면 그것 역시 톱기사거리고 문화강좌 중에서 재즈댄스를 배

우는 수강생중에 70대 노인이 있다면 그것도 톱기사거리다. 하지만 이런 콘텐트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라면 뉴스가치는 그만큼 특수하게 처리되지 못한다. 즉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 

이처럼 뉴스가 되려면 일정한 8가지의 속성중의 하나는 지녀야 한다. 

우선은 영향력이다. 그 다음으로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 유행성, 정보성, 논쟁성, 독특

성등을 지녀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문제가 영향성, 시의성, 근접성, 정보성, 논

쟁성등을 갖고 있는 대표적 뉴스거리다. 

또한 저명성으로 본다면 대통령에 관련된 일은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이다. 대표적 사례가 노

대통령의 쌍거풀 수술이다. 만일 동남동녀가 쌍거풀 수술을 했다면 그게 뉴스가 되겠는가? 또

한 일정부분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면 뉴스가치가 지닌다. 부부문제, 육아문제등

이 대표적이다. 찬반 양립이 첨예하거나 상호간에 갈등이 커지면 뉴스가치가 된다. 단 이럴 경

우 득실은 따져봐야 한다. 특히 한국문화라는 보따리속에 담겨져 있는 234개의 독특한 지역문

화가 모두 최고의 뉴스거리가 된다. 

한편 홍보를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앞에서 얘기한‘책문’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었다

고 본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더 크게 홍보를 띄우는 수완을 부리지 못해 평면적인 홍보에

그치고 마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볼 때 홍보는 일종의 목적을 위한 전략이고 수단이다. 문화원이 안고 있는 어

려움을 홍보를 통해 해소할 수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문화원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역량을 소개하는

IR(투자가 관계)을 통해 자금을 모으듯이 문화원도 후원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한푼 두푼 모아 대학에 기부하는 할머니들을 볼 때 마

다 문화원들이 생각이 난다. 그 분들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대학을 찾는다

면 문화원이라고 대신 그 역할을 못해 드릴 법이 없잖은가? 문제는 그런 독지

가들에게 대학은 기부대상으로 홍보되어 있고 문화원은 기부대상으로

홍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3.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그

릇에 담아라

우리가 홍보 대상으로 삼는 미디어는 비단 조선

중앙 동아 만이 아니다. 20여개에 이르는 중앙일간지와 공

중파 방송, CATV, 주월간지, 전문지등 그 수는 100여개에 이른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하는 전국권 단위의 미디어만을 추린다고 해도 50여개에 이르고도 남

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곁에는 돈 안들이고 손품을 팔면 큰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미디어가 많다.

게다가 최근에는 온라인 신문과 지하철 신문까지 가세해 그 미디어 수가 더욱 불어났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미디어가 이렇게 많은데도 신문에, 방송에 한토막의 기사가 나오기가 무척이나 어

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홍보전문가도 자신이 소스를 채취해 보도자

료를 작성한 후 언론사에 퍼블리시티를 한 후 노출되는 경우는 10개 미디어중 3개를 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미디어 수는 늘어났는데 왜 노출 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미디어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뉴스밸류라는 잣대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선은 항상 일정한 높이에 그어져 있다는 것이다. 단지 현대인들의 취향이 달라져 예전에

는 뉴스가치가 없었던 것도 지금에 와서는 큰 뉴스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원이 주

최하고 있는 답사나 강좌프로그램, 축제들이 현대인들의 니즈(NEED)와 원트(WANT)에 따른 것

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보도자료 역시 현대인의 필요성에 의해 개최된다는 사실을 분명

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할 것이다.

만일 대학생들을 위한 한문교실을 연다면 대학생 중의 몇%가‘⚺䋫⯓國’을 잘 못쓴다는 통계

를 조사해 보도자료에 넣을 필요가 있다. 또한 독도문제가 불거지는 요즘에는‘내사랑 독도’를

아름답게 쓴 글씨 공모전을 순발력있게 개최하면 더욱 세련된 행사가 된다. 물론 언론에 알려지

기 위해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되겠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비교우위적인 기획과 홍보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문화원들이 새로운 바람을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다면 머잖아

매몰찬 바람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화원들이 남몰래 발굴하고 보

존해 왔던‘한국적인 것’을 이제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

이다. 다시말해 전통문화라는 내용를 현대적인 그릇에 담는 기획력이 요구된다. 이런

기획 자체가 보도자료 작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4. 언론인들에게 지역문화 체험케 하는‘팸투어’

간혹 대학 동아리에서는 사회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을 대학으로 불러들이는‘홈 커밍 데이’를

열곤 한다. 영어에서 말하는‘홈’은 단지 가정 만을 뜻하지 않는다. 야구용어 홈베이스나 고향

을 뜻하는 홈타운이 모두‘본거지’라는 의미를 함축하다. 

홈 커밍 데이가 대학에서 졸업생 선배를 대학이란 본거지로 다시 불러들여 후배와의 만남의 시

간을 갖는 행사라면 팸투어는 주로 신문 방송 관계자들을 현장이라는 본거지로 불러들여 지역

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홈커밍데이라고 할 수 있다. 

팸투어의 팸은 영어로 익숙해지기(familiariation)라는 뜻을 갖는다. 우리가 중국 베이징이나 태

국 방콕을 다녀온 후 TV에서 베이징이나 방콕에서 불이 났다,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흘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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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홍보

오면 평소에는 무관심했으나 이때만은 자신도 모르게 귀를 쫑끗 세우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팸투어는 사회적 여론 여성의 코디네이터인 언론인들에게 우리네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방문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PR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혹자는 팸투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사의 크기도 커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언론 종사자들도 자신들이 소속해 있는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원

인 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3일 출장을 다녀온 후 두 석줄 기사로 할 일 다했다고 하기

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기자도 인간인지라 지식이 많아지고

친밀도도 높아져 심리적으로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방문지에서 많은 시간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흔한 말로‘필’이 꽃히지 않

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즉 보도자료를 보낼 때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듯 팸투어를 실시할 때도 핵심적 내용을 보여 주는 능력이 홍보담당자에

게 요구된다. 

모름지기 유능한 홍보담당자라면 사전에 홍보 컨셉을 갖고 팸투어에 나서야 한다. 문화관광의

대표적 행사인 축제를 예로 들어 본다면 취재를 온 기자들에게 주최측이‘스스로 알아서 보시

고 잘 써주세요’하는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것은 행사 주최측 입장으로나

미디어를 대하는 입장으로나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모름지기 행사 주최측, 홍보 담당자라면 이

들 미디어가 요구하는 내용을 찾아내고 또한 자신들이 미디어에 전달하고 싶은 컨셉을 철저하

게 준비해야 한다. 이런 준비야말로 자칫 일어날지 모를 오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일이 된

다. 이처럼 주최측 관계자는 행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팸투어의

경우 보도 포인트, 사진 포인트 등 컨셉을 챙겨야 하는 게 이들의 의무이다. 

다시말해 보도자료를 보내는 행위보다는 보도자료에 담을 내용을 기획하는 행위가 더욱 중요하

듯 팸투어는 신문방송 관계자를 초청해 주위를 둘러보게 하는 실행력 보다 이들에게 무엇을 새

롭게 인식시켜 줄 것인가를 고려하는 기획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디까지나 홍보는 글자그대로 널리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견자(㤠見

㧢)를 설득해 동의자(❬㢞㧢)로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석이

있다면 한발 빠르게 설명회를 가져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홍보맨은 부정적 여론을 끄는 소방수가 아니다. 홍보맨은 긍정적 여론을 기획하는 전략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보의 속성을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로“홍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

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홍보는 일종의 전략 전술이다. 전략적 홍보를 하려면 전체적인

홍보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획력, 대상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이해력, 언론 시스템을 정확

하게 파악하는 현장력, 미디어에 합당하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설득력, 그리고 다른 대상과 전

체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홍보전략전술을‘홈코너’에서 구사하

는 일이 팸투어라 할 수 있다. 

글 _ 강민철｜우리문화 기획팀장
mckang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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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편

성냥갑을 흔들어본다

텅 빈 것을 알면서도, 혹시

무슨 소리가 남아 있지는 않을까

귀 기울여 흔든다, 혹시

무슨 불타는 소리가 조금쯤

남아 있지는 않을까

문단속을 안 하면

악몽(㌼⬣)을 꾸는 나이

죽어가는 나를 사람들은 지나치고

소리없는 고함 지르다 잠이 깨면

베개 젖어 있는

여기는 또 다른 늪

그런 밤, 서성거리다 가끔

책상에 앉는다

텅 빈 것을 알면서도 혹시

무슨 낙서가 남아 있지는 않을까

색 바랜 원고지

글씨 번진 편지봉투와 면도기, 감춰둔 유인물

한 때의 것으로 돌리던 그 모든 것들을,

자리를 바꿔보다가

고개를 꺽는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무슨 눈 뜨는 소리가 남아 있지는 않을까

무슨 꿈틀거리는 기억이 남아 있지는 않을까

<국회사무처 발간, 국회의원 애송∙자작시 모음집에서>

중년(㴉年)

우상호 ｜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갑∙열린우리당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열린우리당 홍보미디어위원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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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전국문화원 연합회(회장 권용태 權㛼䅐)는 2005년 11월

24일 국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국민의 시

낭송의 밤」을 개최했다. 깊어가는 가을밤 국민의 시를 통

해 정서를 함양시키고 생활속의 문화활동으로 시를 권장해

간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올해 3번째 맞는 국민참여 시낭

송 행사이다.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시인 및 국민들과 한

데 어우러져 시심(㊈㊹)을 나누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뜻 깊은 자리라 여겨진다는 권용태 전국

문화원연합회 회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전

국문화원연합회가 국회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로‘열린 국회’‘문화 국회’를 상징한

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함께 시낭송 행사가

막을 올렸다.  

본인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나는데 어

머니가 계신 곳에 자신이 갔을 때 되려 본인을 어머니께서

못 알아볼까 걱정된다는 황금찬 시인의‘어머님이 들려주

시던 이야기’시 낭독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과 시인, 전국

의 문화원장등 21명이 시 낭송자로 참여했다. 또 지난 10

월 공모를 거쳐 11월 수상한 전국문화원연합회주관“전국

창작시 공모전”대상 수상자인 정금자 씨와 국제결혼 이주

주부로 공모에서 수상한 엠밀린다엠초우(필리핀) 및 야마

모토 슈우토(일본)씨등이 참석하여 자신의 수상시를 낭송

하는 시간을 갖어 눈길을 끌었다.

㊈로 하나되는 국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성황리에 끝나

“이젠 한국인 시인 다 됐어요”
전국문화원연합회주최 전국문화가족 창작시 공모전에 국제결혼 이주 주부 4명 수상

시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전국문화가족 창작

시 공모전」수상자 32명 중 4명이 국제결혼 이주 여성 주부여

서 화제다. 그 주인공들은 필리핀계 한국인 에밀린다초우(43

세), 베벨리로사노(32세)와 일본계 한국인 야마모또슈우꼬(36

세) 그리고 조선족인 최향화(26세)씨가 그들이다.

‘life'와’‘My nativeland’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여〈곡성문

화원장상〉을 받게 된

에밀린다초우씨와 베

벨리로사노씨는 99

년과 2000년에 필리

핀에서 한국으로 시

집와 현재 각각 2남

과 1남을 두고 있는

주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여〈국제펜클럽한국본부이사장상〉을

받게 된 야마모또슈우꼬씨는 95년도에 귀화하여 1남 2녀를

두고 있는 주부이고,‘겨울밤’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여〈한국

문인협회이사장상〉을 받게 된 조선족 주부 최향화씨가 그 마

지막 주인공이다. 최씨는 2002년 시고모님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오게 되었으며, 현재 1남 1녀를 두고 화

목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에밀린다초우씨와 야마모또슈우꼬씨는‘국

민의 시’낭송의 밤에 우수작 입상자들과 함께 자신의 시를 낭

송하기도 했다. 현재 곡성문화원의 영어강사로 활동 중인 에

밀린다초우씨는“이렇게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이제 시

인으로 등단해야겠어요”라며 수줍게 웃었다. 이들의 시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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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글

한반도의일부분땅이면서남북한이마음대로자유

롭게왕래할수없는특수한지역!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서게된 그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 가운데 하

나가 비무장지대(DMZ)이다. DMZ는 반세기 동안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한 결과로 무려 2716종의 야

생동물과67종의희귀야생동식물이서식하는‘자

연생태계의 보고’로 자리 잡았다. 또한 DMZ하면

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철책선, 판문점, 초소, 민간

인통제선, 지뢰, 산불사태등여러표현의단어가떠

오른다. 

DMZ가그동안남과북의‘국경’역할이었지만50

년이 지난 지금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반도의 땅의

화해와 통일의 출발선으로 다가섰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은 그 역사를 알아야 하고 남과 북의 분단의

현장인그곳에가보아야한다.  그것은단순히과거

에대한그역사적지식으로서만이아니라, 그역사

적배경과경위그리고그의미를알아야하기때문

이다. 

그러나 우리 일부 국민들은 비무장지대가 왜 생겼

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어떻게 신청하고 방문

하는지 거의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안타

깝게도 한반도 최고의 관광상품은“분단”이라는 말

이 있다. 얼핏들으면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의

분단상황을 빚댄 자조적 표현처럼 들린다. 한국은

DMZ와판문점남측구역을안보관광지로이용하고

있고남방한계선에위치한전망대와북한측이파내

려온 남침갱도(땅굴)를 안보관광지로 지정해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인기있는 관광코스이며

생태계에대한관심이증대하면서중요성과관심이

한층높아만가고있다.

한편 북한도 판문점(북측구역)을 관광자원화하여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선전을위해평양-개성-판문점관광코스를

만들어상품화하고있다. 

2. DMZ(비무장지대)란무엇인가?

DMZ의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과 민북지역(민통

선북방지역),접경지역의 형성배경과 구조를 살펴보

면 첫째로 1945년 8월 일본군의 무장해제(⬻㨣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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㰘)를위해미국과구소련이가른행정적선인북위

38선(소위삼팔선)이형성되었다. 그후1953년7월

부터 발효한 군사정전협정으로 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 과 비무장지

대(Demilitraized Zone : DMZ)가탄생되었다. 

군사정전협정(1953. 7. 27) 제1항에서 제시하는 비

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

하여비무장지대를설정, 완충지대화함으로써적대

행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전

협정 제2, 3항에는 군사분계선의 위치와 비무장지

대의위치및비무장지대의남북경계선(북방한계선

과남방한계선)은첨부지도로확정하고있다. 

그리고정전협정제9, 10항에서제시하는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련된 인원과 군정위의 특정

한 허가를 받은 인원(1,000명 이내) 외 비무장지대

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이남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 책임이며, 군사

분계선이북민사행정및구제사업은조선인민군사

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유엔군과조선인민군사이의전투배치선(군

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육지 길이 248㎞(155마일)와

서해해상약200㎞의선이군사분계선(휴전선)으로

설정됨으로써 육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

22만㎢의 약 1/250에 달하는 총 907㎢(2억 7천만

평)지역의 비무장지대(길이248㎞, 폭4㎞)로 유지된

것이다. 

임진강 강변에 세워진 군사분계선(MDL)표식물 제

0001호부터시작하여동해안고성군명호리의표식

물 제1,292호까지 흑색 글씨에 황색 바탕의 총

1,292개표식판가운데696개는유엔군의관리책임

이고596개는북한과중국의관리책임이다. 

DMZ는 남쪽으로부터 남방한계선, 한국군 방어선,

군사분계선, 북한군의 제1방어선, 제2방어선, 북방

한계선등5개의선또는그이상의선이평행해그

어진 곳이다. 따라서 비무장의 협정이 적용되고 있

는 곳은 한국군 방어선과 북한군 제1방어선 사이이

다. 그 사이가 어떤 곳은 2~3㎞, 어떤 곳은 수백m

밖에안되는곳도있다.  

3. DMZ(비무장지대)의실태

우리는그동안DMZ에대해너무무심했다. 사생아

처럼 내팽개쳐진 저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

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선비무장지대의현실을보면군사분계선북측의

경우북한이정전협정직후부터비무장지대를침범

하여북방한계선이남에철책선을가설하기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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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1970년대 후반에 제2세대 철책선 가설을 완

공하였다. 

이에대응하여남한측도비무장지대로진입하여남

방한계선이북지역인비무장지대내에철책선을설

치하기시작하였다. 대체로북한측은북방한계선에

서 비무장지대내로 1㎞~1.5㎞ 까지 진입해 철책선

을설치하였고, 남한측역시남방한계선에서500m

까지 비무장지대로 진입해 철책선을 설치하였으며

일부지역은그이상까지들어가설치된곳도있다. 

따라서남북양측이정전협정의규정대로군사분계

선을중심으로하여남북각각2㎞의비무장지대를

유지하고있는곳은거의없는곳으로알려져있다.

북한측의경우비무장지대북방한계선을넘어군사

분계선근거리까지다수의중화기진지를구축하고

무장전투병력을배치하고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무장상태는

각종 진지 354개소(박격포진지 234개소, 고사포진

지 92개소, 대전차포진지 28개소), 4개의 갱도(땅

굴), 29.4㎞의 지뢰지대, 282개소의 감시소(Guard

Post: GP) 및 관측소(Observation Post: OP), 철책

선, 막사등의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

로파악되고있다. 

남한측도 이에 대항하여 철저한 방어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내주요지점에제한된수의GP와OP를

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남한측은GP 및OP 100개소를설치하고있는데이

는수적으로북한측의약1/3 수준이다. 이와함께남

한측은 전투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 등 다수의 군사

시설물을설치해놓은실정이다. 이와같이DMZ가

요새화되면서 속칭 중무장지대(HMZ, Heavily

Militarized Zone)로변하는길을열어놓았다.

주요 안보관광 루트로 자리잡고 있는 서부지역 1땅

굴과3땅굴, 중동부전선2땅굴과4땅굴도비무장지

대를 침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무장지대의 관

측소는 유사시 완전무장한 병력이 즉각 전투를 수

행할수있도록요새진지가돼있다. 

진지마다대략30명안팎의1개소대가주둔하고있

으니 비무장지대 내에만 남북을 합하면 1만여명에

가까운무장된병력이상주하고있는셈이다. 

이들 진지는 소총 등의 개인화기는 물론이고 박격

포 등의 공용화기, 이밖에도 자동소총을 비롯해 수

류탄및대전차방어용화기등각종무기로무장돼

있다. 또한비무장지대에는모두100여만발의지뢰

가매설돼있는것으로파악된다. 

군사분계선총248㎞중에서경의선및동해선연결

공사로 군사분계선과 남∙북방 한계선상에 개방된

지역은경의선의폭250m, 동해선은폭100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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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대부분의비무장지대와철책은건재하다. 

한편비무장지대한계선안팎은상대방을변함없는

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군사작전은 일정한 지점의

시야에 방해가 되는 나무들이나 그밖의 산림을 시

계청소(㊆界㽂ヷ)라는 이름으로 불태워버린 곳이

적지않다. 

비무장지대는우리군의통제권밖에있는유엔사군

사정전위원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출입에 있어 유엔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

야하며협의도유엔사와해야한다.     

4. DMZ의관광자원

DMZ는한국전쟁의민족분단과동족상쟁으로얼룩

진 우리 현대사의 상징이며 민족사의 산교육장이

다. 피흘림의 대가로 우리에게 남겨진 보물이고 훌

륭한교육재료이며세계적인관광자원이다. 

또한 DMZ는 역사성과 가치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향후한반도에서훌륭한관광자원으로활용돼야한

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삼

국시대 고구려∙신라∙백제 영토싸움이 치열했던

것을 비롯해 우리 민족 역사의 중심이었던 지역이

다. 따라서반세기가량사람들의발길이닿지않았

던이지역의문화재를체계적으로관광자원화한다

면 우리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많은 유물∙유적들

을만나러많은관광객들이찾을것이다. 

관광자원으로서의 비무장지대 특성은 역사적 상징

성으로동서냉전체제의대립과전쟁의산물이며민

족분단을 고착해 왔던 장애의 상징물이다. 또한 비

무장지대는파멸과보존의현장이기도하다. 

그러므로전쟁과분단의상징물인비무장지대가역

설적으로평화적인목적으로이용되었을때그관광

지의 상징성은 관광지의 매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

이다. DMZ의 관광자원적 가치에 있어 자연생태관

광자원적 가치, 역사문화관광자원적 가치, 안보관

광자원적 가치, 교육관광자원적 가치 등으로 구분

할수가있다. 

우선, 자연생태관광자원적가치는비무장지대는50

년 가까이 사람 출입이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 역사와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잘 유지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강도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물고기가 살

아가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로 생태계가 대체로

잘보전되어있는지역이다. 

그러나 낮은 인구밀도와 개발 억제의 반사적 효과

로 양호한 자연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최근 비무

장지대는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민통선북방지

역을 국제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

는계획이주목을받고있다. 정부가지정하려는민

통선북방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후보지는강원

도고성군과인제군에걸쳐있는향로봉산맥일대와

양구군동면대암산및방산면일대, 그리고철원평

야등3개지역총613㎢이다. 

이들지역들은향후자연관광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며,

특히자라나는세대들을위한세계적인생태관광지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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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로봉산맥과대암산일대는우리나라식물구계

(㊑⮸區系)상 남북방한계선을 이루고 있어서 한반

도생물군을대표하는지역으로자연관광적가치가

매우높은지역이다. 

특히대암산정상해발1,300m에펼쳐져있는용늪

은남한에서는유일한물이끼고층습원으로서세계

적으로도 희귀함을 인정받는 생태계의 적지이다.

또한 양구군 수입천 상류인 두타연은 지난 72년 우

리나라 열목어(㓦⬝㐘) 최다서식처로 보고됐던 곳

이며철원은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등17종의

희귀조류가 절종위기에도 불구하고 서식하고 있는

‘철새의 낙원’으로서 탐조관광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는곳이다. 

비무장지대에는 우리의 역사와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있다. 과거 취락지∙경작지∙소택지∙계곡

등이었던 일부 지역은 수십 년간 인간의 간섭을 받

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평가받고있다. 

둘째, 역사문화관광자원적 가치는 DMZ가 한반도

의 중앙에 위치한 만큼 역사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관광자원들이분포되어있다. 

이 지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최근 한국전쟁에 이르

기 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주도권을 갖기위한 격전

의 장으로 남아 있으며, 한국전쟁에서 유적문화재

가 대부분 파괴되어 있으나 그 역사문화적 가치는

크다. 

특히 임진강∙한탄강 연천 및 철원 주변은 선사시

대와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의 문화유적을 많이 보

유하고있어역사문화의산교육장이자박물관이되

고있다. 

비무장지대 일대에는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에 이

르기 까지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성곽

이나 건축물인 관방유적, 유물, 문화재가 분포하여

왔다. 한국전쟁으로 여러 문화재 들이 크게 훼손되

거나 멸실되었지만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오

히려 문화재의 보고가 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이

후 남북한 어느 쪽도 비무장지대를 개발할 수 없었

기때문이다.

셋째, 안보관광자원적 가치는 북한과의 절박한 대

치상황이나 허망한 전쟁유적, 도발현장, 국토분단

의 비극 등을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DMZ 일원이다. 

이곳에서는 비무장지대의 복원, 생태계, 북측의 산

하, 6.25격전지, 철책선, 군시설물 및 군인활동, 시

각선전물, 가장마을등소상히파악할수있을뿐만

아니라 원거리의 도시(개성, 평강), 주민생활 및 생

업현장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자원자체는 북쪽에

있는 것이지만 안보관광성이 강한 이들 자원들을

관측할수있는최적의위치라고할수있다.

넷째, 교육관광자원적 가치는 서해에서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의 역사의 숨결과 자취가 남

아있는 곳을 한국전의 전장과 함께 보존한다면 국

가방위, 문화유산 전승이 잘 간직된 역사교육의 현

장장소로체험탐방, 역사탐방, 평화안보교육, 수학

여행코스등으로널리활용될수있을것이다.   

5. DMZ관광의실태

DMZ관광의 현실은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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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교육측면에 치중하여온 것이 현실이고 북한의

남침 상징인 4개의 땅굴(갱도)와 전망대가 연계돼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DMZ관광상품의 특징이라

하겠다. 

예를들면연천지역의제1땅굴(비무장지대내에있어

관람불가)과 상승OP, 철원지역의 제2땅굴과 월정

전망대, 파주지역의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양구지

역의제4땅굴과을지전망대로집약할수가있다.  

내∙외국인 관

광객들이 비무

장지대를 찾는

이유는 첫째,

한국에 대한

인식을 동서냉

전의 이념대립

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세계의유일한분단국가이며휴전선을중심으로남

과북의수많은군인들이대치하고있는모습의현

장을 방문함으로써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체험을 확

인하기위함이다. 

둘째, 비무장지대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사적

분단의현장이면서다른곳에서는찾아보기어려운

‘자연생태계의보고’라는이유일것이다.

세째, 특히 내국인들에게는 판문점과 DMZ는 민족

분단과동족상쟁으로얼룩진대한민국현대사의대

표적인 상징물이며 후세대를 위한 안보 및 생태관

광의보물이며관광자원의보고이기때문이다.

현재DMZ관광이라고해서내∙외국인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김포시의 애기봉과 파주시

의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전망대와 연천지역의 1.21북한간첩침투로, 태

풍전망대, 열쇠전망대 등을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

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 제일의 곡창지대에 매년

40~50만의철새가날아들고분단의생생한상흔이

서려 있는 곳으로 옛)태봉국도성지가 있고 고석정

을 비롯한 자연자원과 노동당사, 월정리역, 백마고

지 등 안보자원이 풍부한 중부전선 그리고 화천의

평화의 댐과 양구의 펀치볼지구 제4땅굴과 을지전

망대중동부전선과최근금강산육로관광으로부상

된고성의동부전선으로구분할수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서부전선의 판문점을

비롯한오두산통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

전망대의관광상품이방문객의80%라고해도과언

이 아니다. 나머지 지역의 외국인 방문객의 부진은

시간적으로많이소요되는교통의불편함때문이라

고해야겠다. 

한편, DMZ 생태관광현황은지역의특성상생태자

원 발굴은 거의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각 지역별의

도라전망대, 태풍전망대, 철의삼각전망대 등에서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소극적인 관찰위주로만 그치

고 있어 구체적인 관광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우리는생태관광에대한인식부족과자연해

설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한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

러 있는 걸음마 단계라는 사실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여행자의생태관광에대한생소함은물론이고

생태관광에대한교육이안돠어있는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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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MZ관광의활성화방안

남북정상회담이후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에대

한논의가활발하다. 

비록 비무장지대에는 민간인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우리민족이살아온5천년역사의자취가도처에숨

어있어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전쟁의

상흔과 폐허 위에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인간의

손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DMZ야 말로 울창

한산림, 맑은물, 깨끗한자연환경을유지하고있어

환경을최소화하는희귀동식물의천국인비무장지

대를 대상으로 생태체험관광을 하기에 더 없이 좋

은 환경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구환경문제가 대

두되면서 지속가능한 에코투어리즘(Eco tourism)

즉생태여행에눈을돌리기시작하였다. 

자연의 소리, 냄새, 등 오감에 의한 체험이 바로 생

태체험관광의 묘미인 것이다. 생태관광은 기존의

대중관광이 환경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강해지

자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생태계의 조

화를 꾀하는, 보전적 대안관광의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상대적으로간섭을덜받은지역에대해자

연 보전성을 증대시키고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

는 여행을 하면서 자연과 그 주변의 문화유산을 감

상하고즐기자는것이다. 

여행자가지역에끼치는악영향을최소화하면서지

역주민들에게도 사회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도 생태관광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이기도하다. 

필자가 운영하는 DMZ관광주식회사는 비무장지대

관련평화안보관광뿐만아니라그동안노력하고공

부한것을밑바탕으로우리초.중.고생들은물론일

반인들도 특정 지역의 명성에 따라 단순히 경관만

보고 스치는 여행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

여 DMZ의 안보자원과 생태계를 접목한 평화안보

생태체험 관광상품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우

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 조국의 분단 현실을 가까

이 볼 수 있고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여행을

통해 안보와 청정생태체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평화통일방안을모색하도록비무장지대현장을체

험탐방하는관광상품을출시하였다.

이번에출시한DMZ생태체험탐방관광상품은전국

에 있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단체에한해접수를받아진행하고있다. 이

생태체험탐방은 생태계의 전문가와 함께 이론교육

과체험학습으로계절마다테마를달리하여봄에는

풀꼿, 여름에는물고기, 가을에는곤충, 겨울에는철

새 등 대자연의 산림. 환경, 생태 그리고 안보에 대

한 중요성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

대한다.

그리고 DMZ관광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대자연을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해 DMZ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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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숲 그리고 늪지대가 훼손되지 않는 생태계 보전

을위한교육및홍보의중요한역할을위해연구소

내에‘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연보

존을 위한 교육장으로 할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

중∙고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백두대간 뿐만 아니라

분단의현실을실감하고우리나라의대표적인관광

자원인DMZ 대자연의매력을만끽하도록산림, 생

태, 문화, 체험수련을위한현장교육활성화일환으

로노력을경주하고있다. 

7. 맺는말

DMZ생태체험관광과 관련 지속가능한 관광전략을

기본으로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상을 유도하

면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남과 북이 갈

라져 있는 상황에서 안보여건상 DMZ 안보관광 또

는생태체험관광이접근하기가너무많은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최근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그동안 유

엔사에서관장하던비무장지대가지난2004년11월

1일부로 서해안부터 동해안 까지 전구간을 우리 한

국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태에서 DMZ 및 민간인

통제선에민간인입출입이용이하도록방문규정및

조치 완화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DMZ관광 활

성화의시발점일것이다. 

특히 최근 국방부의 문민화와 군문화로 일신하기

노력하는‘열린국방’과‘국민과함께하는국방’의

실천의지를기대하여본다. 둘째, DMZ의생태체험

관광지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여생태체험관광코스화해야한다. 

셋째, DMZ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새로운생태체험관광관련토산품및기념

품을개발해야한다. 넷째, DMZ생태체험관광싸이

트를 개설하여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체험

관광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제도화하

여 전문화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다

면 DMZ는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생태자원의 보고

로생태관광지로부상할지역이므로난개발을막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라도 DMZ의 산림

과 숲 그리고 늪지대가 훼손되지 않는 생태계 보전

범위내에서생태관광지화가되면큰효과가나타낼

것이다. 

예로DMZ의생태체험관광은외국인들에게는대단

한 흥미의 가치가 있으므로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한몫을할것이다.  필자는DMZ 생태체험관광이야

말로국내및세계관광의어느시장에내놓아도대

한민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경쟁력있는 관광상품

이라고생각한다.

끝으로 당사는 우리나라의 DMZ에 대하여 차별화,

전문화, 특성화해 안보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비무

장지대 평화와 생태체험관광에 선도적이며 구심점

의역할을다할것이다. 또한미국은그랜드캐넌, 일

본은후지산, 프랑스는에펠탑, 중국은만리장성등

이 연상되듯이‘대한민국’하면 DMZ. ‘DMZ’하면

‘생태체험관광’이 연상되도록 비록 작은 힘이나마

국내외홍보에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다짐한다.  

글 _ 장승재

DMZ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판문점& DMZ관광 연구소장
pd0727@dmztourkorea.com



가족나들이로 제격~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로 생긴‘어린이 박물관’은 눈으

로만 보는 일반 전시실과는 달리 북을 두들기거나 토

기를 조립하는 등 체험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자칫 지

루해할 아이들에게 제격이다. 이곳은‘따뜻한 집, 삶의

보금자리(주거)’‘쌀과 밥, 농사짓는 도구들(농경)’‘무

기와 무사들(전쟁)’‘마음과 영혼의 소리(음악)’등 4개

영역에57개의아이템으로꾸며져있다.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워크시트(학습지)를 활용해 아이

들이 배운 것을 바로 공부할 수도 있다. 이곳은 하루 6

회, 회당 150명씩만 입장시켜 1시간 30분씩 운영하고

있다. 단체와 개인 모두 인터넷(children.museum.

go.kr) 예약을해야한다.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

도자기와 금속공예, 전통염색, 서화 교실 등의 문화 체

험의 장도 열린다. 화,수요일 열리는 전통 염색과 서화

교실은 1개월 과정이며, 치자, 괴화(회화나무 꽃), 물푸

레 등을 염료로 우리 고유의 색깔을 염색하는 전통 염

색 기법을 배울 수 있다. 매주 목, 금요일에는 도자,금

속 공예 강좌가 열리며 모든 수강료는 무료로 재료비

만내면된다.(문의2077-9357~9)

어느덧 새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한지도 한달여가 흘렀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규모를 자랑하며 발돋움 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온 가족이 오붓이 역사 기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유물 전시관은 물론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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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박물관으로으로 역사 공부 떠나요~!!

‘국립중앙박물관’
꼼꼼히 둘러보기



테마별 관람을~

세계 6위 규모의 용산 국립중앙박

물관은 45개나 되는 상설 전시실을

갖췄다. 무작정 갔다간 헤매다 오

기 십상.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계획을 짜고 가는게 좋다.

홈페이지에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일정과 목적에 맞춰 관람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코스를 소개해 놓았

다. 명품 50선에서 100선과 같은

명품 관람부터 역사탐방, 문화여행

등 어른, 어린이를 포함한 학생들

을 위해 PDA 등을 이용한 다양한

테마관람추천코스를마련해놓고있다.

‘5000년 역사 탐방기’는 빗살무늬토기, 백제금동대향

로 등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 유

물들을엄선했다. 전체관람은2시간정도소요된다. 

‘우리 미술 바로 알기’는 회화와 도자기, 조각 등 전통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2시간 짜리 코스다. 이 밖에 박

물관 추천 명품 50선, 수학여행 베스트 50선, 선사시

대여행등연령별, 소요시간별로다양한코스가있다.

연말까지 무료 입장!

올해말까지 입장이 무료이다. 내년부터는 19세 이상

64세 이하는 2000원, 7세 이상 18세 이하는 1000원의

입장료를내야한다. 

매달 넷째 토요일은 무료입장이며 관람이 끝나기 1시

간 전에는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는‘선셋제도’로 직

장인을 위한 관람 자리를 마련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등 17개 문화기관 중 5개 기관을 방문하면 국립중앙박

물관을 5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뮤지엄 쿠폰’도 이

용해볼만한다.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토,일요일및공휴일은오후7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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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갈까?
당분간 주말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좋다. 박물관에는 승용차
800대 주차가 가능한 옥내 주차장이 있지만 주말에는 인근 차도에까
지 주차할 정도로 번잡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4호선과 1호선 국철 환승역인 이촌역이 가까이 있고 보광동에
서 옥수동으로 가는 초록버스 0211번과 신세계백화점을 다니는 빨강
버스 9502번이 바로 앞을 지난다. 



빗살무늬토기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V자형의 간결한 형태로, 그 겉면에

는 점과 선을 연속적으로 새겨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늬

가 새겨져 있다. 신석기인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토기에

예술적 장식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였다. 

한편, 토기 아래쪽에 뚫린 구멍은 깨진 토기를 임시로 수리하여 사용했던 흔적으

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의 토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드는 기술

자가 따로 있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암사동 집터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요령식동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요령식 동검이다. 우리나라의 동검

은 그 형태와 중심 분포지역에 따라 크게 요령식 동검과 한국식 동검

으로 나눌 수 있다. 요령식 동검은 주로 중국의 요령지방과 한반도에

걸쳐 분포하는데, 그 중심이 요령지방이어서 요령식 동검이라고 한다. 

요령식 동검는 검몸과 손잡이를 한꺼번에 만드는 중국의 동검과는 달

리, 검몸과 손잡이를 각각 만들어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요령식 동

검의 이런 특징은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한국식 동검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농경문 청동기

앞면에는 머리 위에 긴 깃털 같은 것을 꽂은 채 따비로 밭

을 일구는 남자와 괭이를 치켜든 인물이 있고 그 옆에는 항

아리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인물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좌우에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 끝에 새가 한 마리씩 앉아 있

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 우리 민속에서 보이는 솟대 신앙을

연상케 한다. 청동기시대의 농경양상과 농경의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당시의 회

화 수준을 짐작하게 해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대전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관 꽂이

무령왕비 관의 좌우에 꽂은 장식으로 얇은 금판을 뚫어 무늬를 새

긴 것이다. 중앙의 꽃병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연꽃잎들이 그 위로

는 넝쿨이 펼쳐진 모습이다. 『구당서(舊⚬⾺)』의‘(왕은) 검은 천으

로 된 관에 금 꽃을 장식하고…’라는 기록은 이 관 꽂이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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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서 찾아본 명품 유물
진품명품여기 다 모였네~!!



백제금동대향로

악취를 제거하고 부정을 없애기 위해 향을 피우던 도구이다. 아래에는

다리 하나를 치켜들고 있는 한 마리의 용이 갓 피어나려는 연꽃봉오리

를 입으로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신선들이 사는 박산(⯝⽧)이 있다. 박산

의 꼭대기에는 봉황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서 있는 모습이다. 연

기는 봉황의 가슴과 뚜껑에 뚫려 있는 12개의 구멍으로 피어오르도록

고안되어 있다. 국보 제287호로, 충청남도 부여 능산리의 절터에서 출

토되었다.

이마리도자기

‘이마리’도자기는 일본의 에도시대에 일본 사가현 아리타 지방에서 제작된 도자기로 일본

의 규슈지역의‘이마리 항구’에서 수출되었다고 하여 이마리 도자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도자기는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에서 도공들을 데려가 도자기술을 발전시킨 성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도자기는 코발트로 그림을 그려 장식하거나 유약 밑에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방식을 응용하여 화려한 도자기를 만들어 졌으며, 백자의 바탕에 코발트

로 그림을 그린‘소메쓰케’와 색깔이 화려하게 많이 들어간‘이로에’도자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의 이마리 도자기는 해외수출 이후, 유럽에서 이마리 도자기를 흉내 낸 도자기

가 만들어질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물고기와 닮은 용 장식 병

1975년 5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에 의해서 길이 28.4

미터의 배와 3만 여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배는 1323년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해가

던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고려자기나 일본의 유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중국 유물이었다. 이

청자어룡식화병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두껍게 유약에 의한 비취색과 무문양 등 당시

중국 도자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삼채말

중국 당나라에서 만들어진‘당삼채마’이다. 삼채는 녹

색, 황색, 백색, 적색, 갈색 등의 물감을 칠해 산화시켜

구운 도자기를 말한다. 삼채는 한대 이후 납이 들어간

유약을 기본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으며 당삼채는 황

색, 녹색, 남색, 적색등의 기본 유약을 교차시켜 칠한

다음 구운 자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당삼채는 생활용기

뿐 아니라 왕실 무덤의 부장품으로도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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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구정광대다라니경

통일신라 751년경. 국보 126호. 8세기에 간

행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다. 다라니

경문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적어놓은 것으로,

1966년 10월 경주 불국사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하면서 발견되었다. 무구정광대다라

니경은 죄를 없애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 경문을 외우거나 또는 작은 탑을 77기,

99기를 조성해 그 안에 다라니경을 안치하는 등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인

쇄문화의 높은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신라 진흥왕이 북한산 시찰 후 세운 비

국보3호. 6세기 중엽 신라 진흥왕은 크게 영토를 넓혔으며, 개척한 지역을 직접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비를 세웠다. 북한산비는 그러한 여러 비 가운데 하나로 555년 무렵에 현재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비봉 정상에 세워졌다. 진흥왕이 신하를 데리고 이 지역을 시찰

한 사실을 적고 있다. 비 오른쪽 측면에는 1816년에 금석학자 김정희가 비를 조사한 일을

새겼다.

대동여지도 판목

대동여지도는 김정호(金㮅䑓)가 제작한 우리나라 전국

지도이다. 우리나라를 남북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별로

동서방향의 지도를 수록하였다. 각 층의 지도는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도록, 접고 펼 수 있는 책자 모양으로 제

작되었다. 대동여지도는 지리지식의 폭넓은 유통을 위

해 목판본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때 사용된 목판의 일부

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의 제작 시기는 조선 철종 12년(1861)이며, 이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고려 관리 허재의 석관

고려 중기의 관리 허재의 석관(〶棺) 즉 돌로 만든 작

은 관이다. 세로로 세운 측면 네 개의 돌 안쪽에는 묘

지명의 내용을 사방으로 돌아가며 새겼고, 바깥쪽에는

사신(⻒㊦)과 방향을 나타내는 12개 동물을 새겼다. 고려

시대 석관 묘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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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풍속도첩(䊶ㄔ⛍㼸)》

보물 527호. 종이 위에 담채. 김홍도(�䑼❍)의 풍속화들은 대체로 소탈한 서민생활의 단면

과 생업(⾪㐮)의 모습을 소재로 한 것이 많다. 또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감정을 한국적인 해학

과 정취를 곁들여 생생하게 나타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모두 스물다섯 점으로 이루어진

단원풍속화첩은 주변의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연습 삼아 그린

작품처럼 보이면서도 투박하고 강한 필치와 짜임새 있는 구성의 솜씨는 김홍도 회화의 특

성을 보여준다. 이 풍속화첩의 제작 시기는 40대 전후로 추측된다.

반가사유상

삼국 7세기 전반.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걸치고(⯰跏) 오른 무릎 위에 올려놓은 오른팔로 턱을 괴

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㟜) 모습을 지닌 상을 가리킨다.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은 입가에 머금은 생기 있는 미소, 살아 숨쉬

는 듯한 얼굴 표정, 부드럽고 유려한 옷주름, 상체와 하체의 완벽

한 조화, 손과 발의 섬세하고 미묘한 움직임 등 모든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된 동양불교 조각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백자 매화∙대나무∙새 무늬 항아리

15~16세기. 국보 170호. 이 항아리에는 도화서 화원의 솜씨가 돋보이는 한국적인 문양들이

담겨 있다. 연꽃 봉우리 모양 꼭지가 달린 뚜껑에도 대나무와 매화가 있다. 전면에 걸쳐 대

나무, 매화, 새를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한국적인 정서가 돋보인다. 중심 문양

은 청화안료의 발색이 짙고 강한 반면 뚜껑의 매화와 대나무 그리고 하단의 잔잔한 국화,

구연부의 넝쿨 같은 주변 문양은 의도적으로 색을 옅게 함으로써, 그림의 입체감과 사실적

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경천사10층석탑

이 탑은 134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3미터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려

후기 석탑이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단부터 3층까지는 네

면이 튀어나와 있고 4층부터는 네모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매우 특

이한 형태의 탑이다. 경천사 10층 탑은 1층 탑신의 서면은 영산회상

이 조각되어있는데 영산회상은 영취산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

놓고 설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운데 설법하고 있는 부처님

을 조각하고 그 주위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등을 새겼다.



토우가 붙은 항아리

뱀, 개구리, 사람 등의 토우가 어우러져 항아리에 붙어 있다. 개구리의 왼쪽 뒷다리를 물고

있는 뱀이 대칭으로 배치되고 뱀 사이에는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왼손에 뭉둥

이를 들고 있는 남자가 표현되 있다. 뱀, 개구리, 사람 등이 비교적 단조롭게 표현

된 토우이나 신라인의 예술성과 사상을 엿 볼 수 있다. 국보 제195호로, 경주 노동

동 11호 무덤에서 출토됐다.

도깨비무늬 기와

이마에 뿔이 돋아난 도깨비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

든 악귀를 막기 위한 기와이다. 이 기와는 유약이 입

혀진 것으로, 왕궁인 임해전의 안압지 주변 건물 지붕의

마루 끝을 장식한 기와이다. 도깨비의 이마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 마루의 끝부분에 못으로 박아 고정했음을 알 수

있다.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됐다.

말 탄 사람 토기(주전자) 

말을 타고 있는 주인과 하인 모습의 토기이다. 말

의 앞가슴에 액체를 따를 수 있는 긴 대롱이 달려

있어 주전자와 같은 기능의 토기로 생각된다. 주

인은 장식이 화려한 말을 타고 고깔모양의 모자

에 갑옷을 입고 있다. 하인은 수건을 동여맨 상투

머리에 웃옷을 벗은 채 등에 짐을 메고 있다. 하인의 손에 방울을 들고 있어 길 안내를 하

고 있는 듯 하다. 국보 제91호로,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됐다.

추사 김정희가 쓴 자신의 별호에 대한 글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은 때에 맞는 것이요, 웃어야 할

때 웃는 것은 중용에 가까운 것이다’는 말로써 추사 김정

희는 묵소거사라는 호를 스스로 짓고 몸소 이에 대한 찬

을 하여,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았다. 필획의 변화가 크고

날카로운 필치의 해서로, 날카로움 속에서 정중함과 정성

을 담아 쓴 흔적이 엿보이는 이 글씨 속에서 추사 김정희라는 대가(⚺家)의 풍모가 느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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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



용맹한 호랑이

18세기.이 그림은 호랑이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묘사한 것으로 흠잡을 데 없는 화가의 뛰어

난 솜씨를 보여준다. 가느다란 붓으로 힘차게 반복하여 그어댄 선으로 위용이 넘치는 운동

감과 긴장감 도는 표정, 털가죽의 무늬와 질감까지 사실적이면서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표현

했다. (필자 미상)

대보적경

국보 246호. 고려 현종 때 제작된 초조대장경으

로 찍은 목판본 가운데 하나이다. 대보적경은 여

러 경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

49개의 주제로 정리한 것으로, 이 책은 그중‘문

수사리수기회’에 해당한다. 713년 당나라의 보리

유지 등 17명이 편집했다. (고려 11세기) 

손으로 쓴 화엄경

보물 1137호. 불교에서 경전을 일일이 손으로 쓰는 것을 사경이라 한다. 사경은 많은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덕을 쌓는 행위로 여겨졌다. 이 전시품은 흔히 화엄경으로 일컬어지는

대방광불화엄경을 사경한 것으로, 당나라의 승려 반야가 번역한 정원본 40권 중 권 제4에

해당한다. 표지에 금니로 정(㮚)이라 쓴 것은 정원본임을 표시한 것이다. 경전의 본문은 은

니(㢊泥)로, 표지의 제목은 금니(金泥)로 썼고, 상수리 열매로 염색한 고급 종이를 사용했으

며, 병풍 모양으로 펼치게 되어 있다. 이처럼 화려한 사경은 불교를 높이 받들던 고려시대의

것들이 많이 전한다. 이 전시품은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쉽게도 사경의 경위를 기

록한 사성기(⻖べ記)와 변상도는 전해지지 않는다.

큰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보물 970호. 조선시대 불경을 간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간경도감에서 세조 11년

(1465) 판각 간행한『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한글 번역이다. 간경도감에서 번역한 불교

관련 서적 중『원각경』은 전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한글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불경의 제목은“방정하고 광대한 깨달음의 세계인‘원각’을 설명하는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글 _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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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따라 노래따라 ｜ 제천시 편 <울고 넘는 박달재>

아직까지도 술자리에서 자주 불리는 우리

나라 대중가요들 대부분은 트로트 풍의 옛

가요들이다. 물론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은

빠른 템포의 신세대노래를 즐기지만 술자

리에서 얼큰하게 취하다 보면 누구라 할

것 없이 흘러간 대중가요를 부르며 흥겨워

한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노래가

바로 <울고 넘는 박달재>이다. 충북 제천

지역의 어느 고개를 소재로 한 국민애창곡

이다. 

필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마산에서 초등

학교시절 소풍갔을 때 애창곡으로 불러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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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변에 노래비 세워 …
대표적 관광지로 유명세

(1절)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님아

물항라 저고리가 궂은비에 젖는 구려

왕거미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2절)

부엉이 우는 산골 나를 두고 가는 님아

돌아올 기약이나 성황님께 빌고 가소

도토리묵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며

한사코 우는 구나 박달재에 금봉이야

(3절)

박달재 하늘 고개 울고 넘는 눈물 고개

돌부리 걷어차며 돌아서는 이별 길아

도라지 꽃이 피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금봉아 불러보나 산울림만 외롭구나

‘울고 넘는 박달재’로 관광객 발길 붙잡는 제천시

비내리는 박달재 촌농부 내외 이별장면 그려

작사가 반야월 씨 지방공연 가다 노랫말 만들어



고 서울로 와서도 친구들과 노래방에라도

가는 날엔 이 노래가 단골로 나온다. 

일반인들은 이 노래가 2절까지만 돼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은 3절까지 있다. 노래

방이나 일반 노래테이프, 음반에 주로 2

절까지만 담겨있다 보니까 그런 줄 알지

만 그렇잖다.

<울고 넘는 박달재>는 작사가 겸 가수로

유명한 원로음악인 반야월(본명 박창오)

선생이 노랫말을 쓰고 작곡은 김교성, 노

래는 박재홍 가수가 불렀다. 4분의 2박자

트로트 풍인 이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57

년 전인 1948년에 만들어졌다.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됐을 무렵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서울 종로에 있

는 우미관에선 가요콩클대회가 열리곤 했

다. 일본인들이 떠난 서울거리는 활기를

되찾았고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가슴을 폈다. 오랜만에 열리는 콩쿨대회

땐 신청자가 수백 명에 달했고 관중들이

구름 떼처럼 모여들었다. 

무대에 오르는 출연자들에게 자유곡과 지

정곡이 주어졌던 그 때의 노래자랑대회엔

<울고 넘는 박달재>가 단골곡으로 불려졌

다. 어떨 땐 출연자의 70%가 이 노래를 불

렀을 정도라고 하니 가히 인기를 짐작할

만 하다. 아마추어가수들의 애창곡이자 대

중들의 인기유행곡이 된 건 물론이다. 

수십 전이나 새로운 한 세기가 바뀐 지금

이나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 노래의 탄

생사연은 이렇다.

반야월 선생이 8∙15해방 후 남대문악극

단을 조직, 단장이 되어 어느 날 지방순회

공연을 떠나게 됐다. 악극단은 트럭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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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따라 노래따라 ｜ 제천시 편 <울고 넘는 박달재>

대장치물을 싣고 버스엔 가수, 악사, 코미

디언 등 단원들이 타고 공연길에 나섰다.

서울을 떠난 악극단은 충북 충주에서 공

연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제천을 향하

는 길이었다. 충주시와 제천시 사이의 큰

고개인 박달재를 넘을 때 앞서 가던 트럭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멈추게 됐다. 단원

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타이어 손질하

기를 기다렸다.

그때의 지방도로는 엉망이었다. 비포장도

로에다 먼지투성이로 보통 험한 게 아니

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나빠 궂은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반 단장은 차에서 내려 지나가는 어느 할

아버지 농부에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이 고개가 무슨 고개이고 산 이름은 무엇

입니까?”라는 물음에“박달재이고 천등산

입니다”는 것이었다.

그 할아버지농부가 지나간 뒤 반 단장이

한쪽 산모퉁이를 돌아보다가 한 순간 촌

농부 내외인 듯한 사람에게 눈길이 멈췄

다. 반 단장은 이들이 성황당 돌무덤 장승

앞에서 서로 붙들고 울고 있는 모습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헤어지기 아쉬워 눈

물을 지으며 작별하지 못하는 촌농부 내

외를 바라본 반 단장은‘필시 안타까운 사

연이 깃들여있는 이별이구나’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반 단장은 직업의식이 발동, 그 때 느낀

현장감 있는 시상(㊈⾐)들을 메모해 호주

머니에 넣었다. 트럭타이어 손질이 끝나

단원들을 태운 차는 무사히 목적지 제천

에 도착, 공연을 마쳤다. 제천공연 후 반

단장은 호주머니에 넣어둔 메모지를 꺼내

깨끗하게 정리했다.

박달재에서의 촌농부 이별모습은 곧바로

노랫말이 됐고 작곡가인 김교성 씨가 곡

을 만들어 가수인 박재홍 씨에게 취입토

록 해 탄생된 노래가 바로 <울고 넘는 박

달재>이다.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님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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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 박달재를~’언제 들어도 정겹고
어깨가 들썩여지는 서민풍의 옛 노래로

제천시 대표곡이라 할만 하다.

항라 저고리가 궂은 비에 젖는구려….’로

이어지는 이 노래는 대중가요이기 전에

당시 서민들의 사랑을 가식 없이 담아낸

한편의 순박한 시였다. 물색 항라저

고리의 금봉이란 여인이 비

내리는 박달재에서 님을 보

내고 있는 모습을 온화함과

정겨움으로 그려낸 것도

감칠맛 나는 대목이다.

노랫말에 들어있는 금봉

이는 어느 새 그 지방의

전설 속으로 파고들어 박

달이란 선비와 함

께 로맨스를 엮어

낸 것으로 구전되

고 있다. 

박달재휴게소 관광

안내판에 나오는

금봉낭자와 박

달선비의 러브

스토리는 <울고 넘는 박달재>가 히트, 대

중 속에 스며들면서 사실처럼 각색된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중가요의 힘이 어

느 정도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 노래를 취입해 불렀던 가수 박재홍은

<울고 넘는 박달재>로 일약 대스타로 명

성을 얻었다. 충주~제천 사이에 있는 박

달재는 이 노래 덕분에 지금은 유명한 관

광명소가 됐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 38번 국도변(4차선)

박달재휴게소 입구엔 노래비가 서 있고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가 쉼 없이 스피

커를 타고 흘러나오며 지나는 길손들을

붙잡는다. 그 휴게소엔 노래 속에 나오는

도토리묵을 들면서 막걸리와 노래에 취하

게 만든다.

‘천등산 박달재를~’언제 들어도 정겹고

어깨가 들썩여지는 서민풍의 옛 노래로

제천시를 대표곡이라 할만 하다.

글 _ 왕성상 ｜ 뉴시스 부국장

필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남인수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별없는 마

산항> <마산포 순정> 등을 취입했고 기자가수 1호로 sbs 등 방송출연과 글을 쓰고

있다 .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 (등록번호 865호 ) 소속 .

wss4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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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 ｜ 전국향토문화공모전

198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전국향토문화공모전」이 올해도 열렸다.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전국향토문화공모전」수상집 발간사에‘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전국 각

지의 향토문화를 발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방향 모색으로 연구하는 분들의 자

긍심과 연구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전국향토문화공모전」수상자들의 논문 내용과 심사평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모든 수상작은 전국문화원연합

회 홈페이지(www.kccf.or.kr)에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충청남도 보령시 운천읍을 관통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웅천천을 막아 설치한 성동리 중보와 중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직한 중보수리계에 대하여 일제

시대의 자료를 중심으로 현지를 조사하여 서술한 논문

으로 이곳 주민의 공동체 활동이 이 보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필자는 해당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인적사항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성동리 보의 규모와

몽리 면적. 몽리 혜택, 몽리 문제로 인한 분쟁과 처리

등을 자세히 서술했다. 또한 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

보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실들을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분석하여 적절하게 인용해 놓았다.

「近⚷ 㒮⻎∙⭎䒅 空間 ㏽䓭㷃에 ⚻한 㓐究」
-서울 㙔國㤻⬧㶀公㞜을 㴉㊹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위치한 외국인 묘

지공원에 대하여 구한국 외교문서를 비롯한 새로운 문

서와 선행된 논문들을 토대로 외국인 공원묘지공원과

그와 관련된 총체적인 역사를 규명한 글이다.

많은 자료를 토대로 현지답사, 구술사 녹취,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양화진의 자연환경,

묘지공원의 역사, 매장외국인의 인적사항, 외국인 묘지

에 대한 사회인식, 지역정체성 확보,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방안,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지의 묘지공원의

현황 등을 참작했다. 

「사발통문에 대한 제 고찰」

정읍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핵심자료인 원본 사발통문 1

종과 필사본 사발통문 2종을 수집, 분석하여 심도 있게

서술했다.

사발통문을 발견한 경위와 원본과 필사본 비교, 사발통

문의 제작시기와 진위, 성격 등을 규명하여 지금까지의

발표된 고부의 농민봉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했다. 본격적인 농민운동의 시작으로 보

는 무장봉기설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다. 

「샘밭장을 통해 본 현대 오일장의 의미」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샘밭 시장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를 답사, 구술녹취, 설문지 등 다

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발굴하여 작성한 글이다.  

필자는 샘밭 시장의 인문지리와 역사적 배경, 시장개장,

시장의 공간구조와 사람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의 장, 문화공간으로서의 장, 주민화합의 기재로서의 장

향토문화발굴의 초석다진

‘제20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대상｜황의호(䔦㢥䑧 대천여고 교감) 

향토문화논문부문｜최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이준범(㤚㳾Ⳁ) 마포구 문화체육과

향토문화논문부문｜우수상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상)

조광환(㰨光䔄) 정읍 학산여중 사회교사

향토문화논문부문｜우수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상)

강원지역문화연구회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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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서술했다.

향토인 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장을 대상으

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료조사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

고, 짜임새 있는 체제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술했다.

「‘버버리찰떡’으로 본
지역음식문화의 생산과 소비」

안동지방의 대중음식으로 널리 알려진 버버리찰떡이 첫

째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생산되어 소비되었는지. 둘째

버버리찰떡이 21세기에 부활하면서 예전과는 어떻게 달

라졌는지. 셋째 오늘날 버버리찰떡이 어떤 의미를 가지

고 있는지 등 세 가지의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

를 풀면서 안동지방의 문화, 나아가서 한국문화를 조명

해보려고 노력했다.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과거와 현재에 버버

리찰떡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의 면담조사를 하고,

그 면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경주했다. 

「㏳⯺㿕의 㒮⻎⭎䒅㡢⽫과
Ɑ㫝㫂 䔊㛴ⱼ㍊에 관한 일 考㹨」
-영양남씨(㕼㐍南㌥)와 영덕군(㕷⛈郡) 영해면(㕠䍻

⪎) 괴시리(槐㉸⧀)를 㴉㊹으로-

㖝⚺ふ 䇴㱕家 씨족들의 명가가 번성한 곳으로 알려진 영

덕군 영해면의 역사적배경과 함께 㕼㐍南㌥의 동성촌락

인 호지촌의 생성배경과 지역문화사적 위상을 다양한 자

료와 현지답사를 통해서 풍부하게 제시했다. 

호지촌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현존하는

민속자료와 함께 동종 결속을 실천하는 문중행사를 살핌

으로써 지연과 혈연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자연과 문화적 배경을 관

광자원의 중요한 콘텐츠로 하여 현대적 활용방안을 제시

했다. 

「천축산 불영사의 신자료 소개」

천축산 불영사의 불연 2채와 불패 2기, 인현왕후 원당상

량문 1점과 명곡집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비교적 희귀한

자료로 심용현씨가 새로 발견한 귀중한 자료이다. 불영사

의 사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민족이 보존을 잘못해서 자료가 잘 보존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적의 침략으로 인하여 소실되었기

때문으로 수많은 병란을 겪으면서도 영불사에 귀중한 자

료가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경하할 만한 일이다.  

「<조행일록>의 무대 성당창과 익산 일대의
조운 유적」

조행일록은 이미 널리 알려진 자료이긴 하나 필자는 전북

익산시 성당면의 성당창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조행일록

을 비롯한 대동여지도 등 많은 자료를 조사하여 사진으로

정리 첨부했다. 필자가 쓴 글을 보면 1. 조운이 국가경제에

차지한 위치, 2. 금강연안의 옛 조창 성당창과 웅포, 3. 조

운쇠퇴와 성당창의 운명이라는 제목을 달아 서술했다. 부

분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으나 총체적으로 보아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 선정됐다.

「㥗㰊强㭫期 㴉㍡が 䂡㌹터널 掘㹖의 㪈㰰⫵」

이상로 옹이 제공한 [㴉㍡が⸉⸃㰑㌢⻒工區䂡㌹㇈❍] 공사

기념사진첩은 매우 귀중한 사진첩으로 일제강점기의 일인

들에 의하여 시행됐던 한국철도개설사의 살아있는 자료라

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강원도 지방은 1950년 6.25 전쟁

때 모든 자료가 거의 소실되고 현재 남아있는 사료가 극히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선북부제십공구 치악수도 공사

기념사진첩은 큰 가치를 갖는다.

향토문화논문부문｜장려상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상)

박동철(⯡❮㼤)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석사과정

향토문화자료부문｜최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심현용(㌛䎵㛫) 울진군청 학예연구사

향토문화자료부문｜우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안길정(㍆吉㮅)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향토문화자료부문｜장려상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상)

류금열(⦇今㓥) 원주얼심기협의회위원

향토문화논문부문｜장려상(사단법인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회장상)

황상현(䔦⾗䎵)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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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막아 수위를 높여 물을 끌어오는 시

설이 보(ⵑ)이다. 소규모의 보는 벼농사와 함

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발굴

작업의 성과로 그 역사가 점차 밝혀지고 있

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 복합 취락 유적에서

나온 보의 유적은 약 2500년 전이고1), 보령

시 주교면 관창리에서 나온 보의 유적은

1730±70-1240±60 년전이다.2) 반면 천방

(㼓ⲍ)이라 불린 대규모의 보는 16세기부터

라고 알려지고 있다.3)

충남 보령시 웅천읍을 통과하여 바다로 유

입되는 웅천천 하구의 넓은 범람원과 완사

면에는 많은 보에 의해 냇물이 공급되어 모

두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하구의 넓은

갯벌은 오래 전부터 간척되었고, 보를 축조

하여 물을 공급하였다.

냇물을 막고,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대규

모의 인력을 필요로 했고, 물을 분배하고 보

를 관리∙운영하는 데는 엄격한 규칙이 필

요했으며, 주민의 공동체 활동이 보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사회 민중들

의 생활사를 밝히는데 ⵑ의 연구는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영구적인 보와

수로를 축조하면서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

고, 200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은 ⵑ의

관리나 운영에 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농사만 지으면 되게 되었다. ㆧ⦫ⵑ의 기능

과 역할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ㆧ⦫ⵑ에 관한 조사 연구는 㶀㒪⻎

를 밝히고, 과거 민중들의 생활양식을 이해

하는데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작업이

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보령시 웅천읍에서 태어나고 자라오

면서 많은 ⵑ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으

며,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의문이었고 언젠

가는 연구해 보겠다고 다짐하였었다. 그러

던 중 2005년 1월 웅천읍 성동리에서 중보

수리계에 관한 7건의 문헌을 발굴하였다. 

이에 필자는 발굴된 자료를 분석하고 주민

들과 면담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사짓던

시기의 보에 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05년 1월에서부터 10월에

1) 중앙일보 2005년 3월 19일자
2) 高⡊⚺䋚校 ⩪㨢⭎䒅㪕㓐究ヶ?(주) ⚺㜄, 2001, 寬㹶⧀ 㡢㫍. P 506/ 
3)이태진, 1981, 16세기의 㼓ⲍ(ⵑ)灌漑의 발달-⻓⧍ョ⡌ 대두의 經㰏㫂 Ⲛ景 㥓⚊-, 䋫劤⯝⻓ 㭲年紀念 ⻎䋚�㿗, 지식산업사.

‘2005년도 전국향토문화연구자 큰잔치’에서 황의호 충남 대천여고 교감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황씨

는 논문‘보령 성동리 중보수리계’에서 보령 일대의 보(ⵑ) 시설과 웅천천 지역에 관한 일제 시기 자료를

발굴해 수리시설의 변천사를 다뤘다. 이를 요약 정리해 본다



2005. 1 1�12 _ 59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답사하여 많은 주민

들을 면담하고, 토지대장 열람과 함께 등기

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 국가지리정보원

을 방문하여 지형도와 항공사진을 구입하여

판독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가 전문학자들에게 우리나라 농업

경제, 마을공동체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

로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웅천천 하류에는 예부터 10여 개의 보가

만들어져 450여 정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

였는데, 언제부터 보를 축조하였는지 정확

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지명, 유적, 전설

등으로 아주 오래되었음을 유추해 볼 뿐이

다.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ⵑ(㼓ⲍ)가 만들어

진 16세기 이후로 추측된다.

■성동리 마을의 중보는 웅천천에서 갈려나

온 앞내에 막은 보로 4351m의 수로와 98정

보(1468❺⠂)의 몽리구역을 가진 대규모의

보이다. 수원(ㆧ㞧)이 좋고 수로가 잘 정비되

어 있어 현재도 옛 그대로 농업용수를 공급

하고 있다.

■수로 곳곳에 배수로(똥아보)를 설치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하천을 가로지르기도 하

는 등 여러 자연장애를 극복하고 긴 수로를

만들어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중보 수리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조직되

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문헌에 의하면 1931

년에 보령군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았다. 등

록 당시 중보수리계는 지주를 계원으로 하

여 조직되었으나 곧바로 작인(㧪㤻)이 계원

이 되었다. 당시 몽리면적의 81%가 대지주

의 소작지였다.

■중보수리계의 임원으로 계장(계주), 內監

㊆, 㙔監㊆을 두었으며, 계원의 대표로 평의

원과 ⵑ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ⵑ軍을 두

었다. 평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유급이었다.

모든 문서에 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계장

이 통일되어 있다. 주민들은 보주(ⵑ㳋)라고

중보수리계 관련 문헌 사진

중보수리계 規㏫㳾䂤,

㶀區䅏㨋, 계원명단
중보제 㟪㛴記 중보수리계

ⷿ課金 㖄ㆣⷵ

중보수리계 문헌 중보수리계장 직인중보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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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르는데 문서에 표기하는 것은 모두 계

장이다. 행정관청에서 수리계 조직을 문서

화했기 때문에 계장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

인다. 1930년에 만든 중보수리계 규약에 의

하면 계장은 계원이 선출하고 군수가 임명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임명장이 전해지

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군수가 임명하다가

해방 후에는 임명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보

인다.

1930년부터 1935년까지는 계장과 이사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위촉되었으며 그 이후

1947년까지는 계장이 이사를 겸직하는 것

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후는 계장만 기

록되어 있다. 계장이 계를 대표하면서 모든

사무처리도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에서 2001년까지 54년간(자료가 없

는 년도는 제외) 계장을 역임한 사람은 12

명이다. (기록이 없는 연도(1962-1970) 와

알 수 없는 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함) 이들은

모두 마을의 지도자이다. 특히 임성순은 장

항선 철도부설 당시 성동리 마을을 대표하

여 보령군수, 충청남도지사 등을 상대로 탄

원하여 제중교(㰏㴋橋) 22간을 건설하고

790간의 제방을 쌓기도 하였다. (황의호,

2003, 웅천 성동리 㰉ⲍ⻆㊵⹀에 관하여,

보령문화 12집.)

1986년도 이후는 수리계의 역할이 축소되

고, 마땅한 사람이 없어 오종권씨가 계속해

서 맡아오고 있다.

계장의 수당은 1935년에 일반 품삯의 67일

분, 1943년에 30일분, 1952년에 50일분,

1977년에 45일분, 1979년 33일분 등이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는 현물로 벼 2등

54㎏ 기준 4가마~7가마였다. 수당은 1일

품삯과 비교하여 볼 때 점차 줄어들었다.

농업기술, 농촌경제의 변화와 함께 계장의

지위가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수리계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起工㊎,

지주회, 평의원 및 대지주소작인회 등이 있

었는데 평의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모두 처

리하였다. 매년 처음 열리는 평의원회를 起

工㊎이라고 하였다.

■수리계원의 부담은 수리계 등록 당시에는

지주는 현금 부담, 㧪㤻은 노동력과 가마니

부담이 원칙이었으나, 곧바로 모든 부담을

㧪㤻이 지게 되었다.  부담 중 현금은 필요

에 따라 부담하였다. 노동력은 㫕ⵑ라 하여

1년에 1회 모든 경작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

고, 경작 면적에 따라 부담하였다. 일반적으

로 2❺⠂에 䊱1개와 1❺⠂당 가마니 1닙이

원칙이었다. 䊱을 내지 못하면(䊱厥) 현금으

로 내었다. 

1972년부터는 부역이 모두 폐지되고 ❺⠂당

현금을 거두어 㤻䊱을 현금으로 사서 보를

유지 관리하였다. 2001년부터는 정부에서

보조금이지급되어㧪㤻의부담은없어졌다.

■중보는 앞내에 있는 여러 보 중 가장 우월

한 지위를 가졌다. 중보 위쪽에 있는 방아

보, 밑에 있는 홈보, 장연보 등 모든 보가 중



보에 종속되었다. 중보가 가장 먼저 설치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보수리계의 ⲡㆧ 관행은 배수에 관한

절대 권한이 ヶ㥜(계장, 배수감독)에게 위임

되어 있었다.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

각된다.

평상시에는 내외평에 1주야(24시간)씩 교대

로 2회 공급하고, 내평에 12시간을 더 공급

하였다. 내평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

다. 중보의 몽리구역이 내평에서 외평으로

확대된 것을 말해 준다. 가뭄 때는 소임의

절대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할

때는 벌금을 엄격하게 부과하였다.

ン㭱䈒, 오동터 등 몽리구역 이외에도 물을

공급하였는데 모두 돈을 받고 공급하였다.

■보를 둘러싼 여러 문제와 분쟁들이 있었

다. 사평보와 용수확보의 경쟁, 물길을 막는

문제, 가뭄 때 물레방아를 돌리는 문제, 보

근처 하천을 개간하는 문제 등인데 모두 강

력하게 대응하여 용수를 확보하고 보를 유

지하였다.

보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은 물레방아 문

제, 중보 상류에 자갈을 쌓아놓은 문제, 중

보 근처 하천부지에 논을 만든 문제 등이다. 

물레방아와의 문제에 관한 기록

증빙서가 있는데 1956년 작성된 것으로 성

동리 밧성굴 위뜸에서 물레방아을 운영하던

김인호가 중보수리계장인 임필순에게 써준

것이다. 농사철 보에 지장이 있을 때는 중보

수리계에서 방아를 중시시킬 수 있다는 내

용이고, 임의로 물레방아를 사용해서 피해

를 입혔을 경우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이 물

레방아는 중보 바로 위쪽에 있는 방아보에

서 물을 돌려 방아를 돌리고 중보 바로 밑 하

천으로 물을 버리는 물레방아로 현재도 수

로가 그대로 남아있고 물도 흐른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물레방아는 중보가 만

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물레방

아를 돌리는 물보다 농사짓는 농업용수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농사

를 지어 알곡만 생산하면 방아는 아무 때 찧

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중보의 유입 수로에 자갈을 쌓아 일

어난 분쟁에서 받은 서약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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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중보 공사에 방해 하였음은 유감천만

입니다. 차후로는 절대 이런 행위가 없

기로 서약하고 서기 㥓九㡧㤍年 ⻒㞳

九㥗 ㌢㥗 양일간의 작갈 적체 한 것을

방해자로서 지장없이 타처에 운반하고

수리에 대한 절대 방해가 없기로 서약

합니다. 

〦紀㥓九㡧㤍年 ⻒㞳 ㌣㥗

㞖㼓⪎ ぴ❱⧀

㖣 㥗 圭

중보계장 김 창재 貴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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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사과하고 지체 없이 다른 곳으로 운반

한다고 서약서까지 써준 것은 수리계의 힘이

강력하였음을 나타낸다.

다음은 1935년 4월 10일 임성순이 중보 상류

의 하천에 논을 만들어 피해가 예상되자 수리

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내용의 신문기사이다. 

1935년 (소화10년) 4월 10일 조선중앙일보 기사

보령군 㴉⺰ⵑ 중보의 다른 이름.

의 改䀁㴌ㄳ를 渴⩢

關係⚳局에 㷅㭻

보령군 웅천면 성동리(ⵋ⣎郡㞖㼓⪎ぴ❱⧀)

중비보(㴉⺰ⵑ)는 농민(農⯓)의 생명선을 가

진 큰 보(ⵑ)인데 하절을 당하면 홍수로 인하

야 보막이 터져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중수

하게 되는 처지인바 그 동리 임성순(㥜ぷ㇦)

씨가 작년부터 그 보막이 한 옆에다가 하천부

지(䋑㼓ⷯ㶀)로 ⽶백평의 논을 뜨느라고 뚝을

막게되어 시내물이 넓게 퍼져서 흐르는 것이

좁아지게 되었다 한다. 

그리하야 장마만 지면 그 보막이는 터질터이

니 농작에 중대문제라고 모든 작인들은 불만

에 싸이여 그 보의 계장(契㨦) 김달제(�⚕㰏)

씨 이하 중역 장영근(㨍㕼根) 오병윤(㖣ⵃ㡯)

리근오(㤚健㖝) 오중근(㖣㴌根) 㖝씨가 대표

로 교섭위원이 되여 군경량청과 도당국에 진

정차로 방금 진정서를 작성중에 있다고 하며

㥓반은 장래를 매우 주목한다고 한다.

임성순은 중보 수리계장을 수년간 역임하고,

성동리 원뚝을 막는데 공헌을 한 성동리 마

을의 최고 유지이다. 

그런 사람이 중보 위에다가 300평의 논을 만

드느라고 하천 폭을 좁게 하여 홍수 때 보가

위험하게 되자, 수리계원들이 모두 일어나

보령군청과 보령경찰서 충청남도청 등에 진

정을 하는 내용이다. 

마을의 유력자라 하더라도 수리계에 피해를

주면 타협하지 않고 대항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들은 수리계의 관개용수 확보와 보

시설물의 확보를 위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수리계원의 생존권

을 지키고자 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수

리계는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결사체였던 것

이다.

■중보의 세시풍속은, 1-2월(독뜨기)→2-3

월(기공식)→3월(똘작업, 보무저지)→4월(전

보매기)→5월(모내기, 수초작업)→6월(똥아보

똘치기, 수초작업)→11-12월(결산회) 등이다.

이외에도 심한 가뭄이나 홍수가 나면 전보맥

이를 하였다.

중보의 수로는 옛 모습 그대로이다. 특히 용

두뿌리 구간은 암반을 굴착한 곳이기 때문에

변형의 염려도 없다. 

용두뿌리 구간만이라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에 발굴된 중보수리계 문서도 민속자료로 지

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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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황의호(䔦㢥䑧) ｜ ⚺㼓㐴高 校監

1953년생으로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을 수료(교육학 석사)했다. 대천문화원 이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으로 활동하며『보령의 봉수대』, 『보령의 고인돌』등을 집필했다.

정리 _ 서희정 기자

독뜨기 : 보 축조에 쓰일 돌을 캐는 일. 삽재에서 돌을 캔 기록이 있다.

起工㊎(평의원회) : 매년 첫 번째 여는 평의원회이다. 대개 2-3월에 열리는데 새해를 맞이하

여 보계장, 배수감독, 평의원 등을 선출하고, 품궐 대금, 배수규정 등 제반 규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초기에는 평의원회 중보계 등으로 불렸으나 1960년부터는 기공식으로 불

렸다.

똘작업, 보무저지 : 기공식이 끝나고 바로 똘작업에 들어간다. 똘작업은 보수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무너진 곳은 다시 쌓고, 낙엽이나 모래 등 퇴적물은 모두 거두어낸다. 

보무저지는 보를 정비하고 물이 고이도록 만드는 일이다. 돌, 뗏장, 가마니 등을 이용하여 보

둑을 단단히 막아 수위(ㆧ㞶)를 높이는 일이다.

전보(㫕ⵑ)매기 : 논에 물을 대기 전에 몽리구역에 논을 가진 모든 작인(㧪㤻)이 총 출동하여

보를 쌓고 보수로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1942년에는 4월 17일이었고, 1943년에는 4월 18

일이었다. 매년 음력 4월 중순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모내기, 수초작업 : 과거에는 양력 6월 10일을 권농일로 정하여 모내기의 최고 적기로 보았

다. 성동리 지역에서도 양력으로 6월 초, 음력으로 5월에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로에

수초가 자라면 물 흐름을 방해하여 수초를 제거해야 하였다.

똥아보 똘치기, 수초작업 : 홍수 때 수로로 모여든 물을 배수하는 시설이 똥아보이다. 장마철

에 배수를 소홀히하면 논에 큰 피해를 입힌다. 장마철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똥아보를 관리

한다. 5월에 이어서 수로의 수초를 제거한다

결산회 : 농사를 다 짓고 수리계를 결산하는 회의이다. 결산회를 생략하고 다음해 기공식 때

전년도의 결산을 함께 하기도 한다. 수계로도 기록되었다.

전보, 개항(開䍱) : 시기와 상관없이 가뭄이 계속되거나 홍수가 나면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전

보를 내어 보를 정비하기도 하고 웅천천 본류에서 물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중

보로 들어오는 물길을 깊게 판다(開䍱).

1~2월

2~3월

3월

4월

5월

6월

11~12월

가뭄, 홍수

중보의 세시풍속

월별 내 용



Culture News

64 _  우리문화

2005년도‘노인참여형 문화예술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지방문화원에

는 전문 문화기획 컨설턴트가 참여하

여 문화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시범사업의 성공적

인 정착을 위해 기획자문, 현장 진단

및 평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평가를 통해 지방문

화원 실버문화 프로그램 특화 및 지방

문화원 발전에 대한 중기 운영전략이

수립되며, 이와 함께 금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부터 전국

문화원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추진되는「2005년도 노인참여형

소득창출 문화예술 시범사업」은 급속

하게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방문화원 중심으로, 지역의 향토문

화 전달자인 어르신의 모습을 확대 발

전시켜 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실버세

대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개 문화원과 프로그램 소개

■예절교육단 강사 양성 워크숍

(대전동구문화원 / 042-623-7211)

관혼상제, 다도예절 등을 배우며 아파

트별 예절교실 강사, 학교 방문 강사

로 활동할 수 있다. 

■어르신문화도우미

(광명문화원 / 02-898-9700)

공연, 전시장 등의 안내, 관람요령∙예

절, 에티켓을 배운다. 공연장, 전시장

등에서는 문화도우미로 활동한다.

■규방공예교실∙칠보공예교실

(태백문화원 / 033-553-3161)

규방공예와 칠보공예를 배워서 우리

의 전통공예를 전승∙계승한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충주문화원 / 043-847-3906)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배우고‘해

설사’실습을 하며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한다.

■다도에서 수제차 생산까지

(강진문화원 / 061-433-7373)

다도예절과함께야생녹차밭도관리, 조

성해본다. 다도강사로활동할수있다.

■통영 전통연 제작 계승 과정

(통영문화원 / 055-646-3310)

통영 전통연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전수받고우리의전통연을계승한다.  

■전통연 및 민속연 만들기 교실

(사천문화원 / 055-833-3163)

연만들기를 배우고 작품발표회(연날리

기대회)를 개최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실버하모니카연주단

(김해문화원 / 055-336-2646)

- 구수한 옛날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

주는 방법을 어린이들에게 들려준다. 

- 하모니카를 배워 전문 실버 연주단

을 만들고 공연한다.

■짚풀공예제작 및 실버예술벼룩시장

(의령문화원 / 055-573-2034)

친환경재료를 재활용하여 공예품을

만든다. 제작품은 창의적인 실버예술

벼룩시장에서 만들어 판매한다.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세대간 소통

찾기 (산청문화원 / 055-973-0977)

서예∙시조창을 배우고 학교에 나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지방문화원중심실버프로젝트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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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단오제‘세계무형문화유사산’으로등재

삼국시대 이래로 1000년의 유구한 역

사를 가진 전통민속축제인‘강릉 단오

제(⚊㖡㰐, 중요무형문화재 13호)’가

2005년 11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류무형유산 심사에서 인류 구

전(口㫔) 및 무형유산으로 선정됐다.

유네스코가 인류의 역사에 차지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인정 및 소멸 위

기에 있는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

요성에 따라 2001년부터 도입하여 격

년마다 심사하여 선정하는 이 행사에

서 한국은 2001년‘종묘제례와 제례

악' 2003년‘판소리’그리고 이번에

‘강릉단오제’까지 선정된 것이다.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13호)는

해마다 단옷날(음력 5월 5일)

을 전후해 열리는 전통 민속

축제로 농업과 어업의 풍요를

빌고 활발한 물자 교류를 위한

행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생업

형 축제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가면극과 농악 등 민속예

술 기량을 한껏 뽐내고, 씨름과 그네

등 각종 놀이와 게임을 통해 주민이

신명풀이를 하는 연행∙오락 축제라

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해 왔다.

더더욱 1000년 역사를 거치면서 풍부

한 전통문화 자원을 간직해온 강릉단

오제가 난관을 딛고 선정됐다는 점에

서 더욱 값진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이“단오절은 동아시아 공동

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중국과 공동

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

통을 겪었었다. 지난해 고구려사를 중

국사의 일부로 주장해 고구려 유적을

공동 등재한 상황을 또다시 맞았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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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취임 지방문화원장

워크숍 열려
전국문화원연합회는 12월 8일부터 양

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목련화

홀에서 2005년도 취임 지방문화원장

워크숍을 가졌다.

금년도에 취임한 전국 지방문화원장

34명 가운데 28명이 참가한 이번 워

크숍에서는 김성재 한신대 교수(전

문화관광부장관)로부터‘향토문화의

중요성과 지역문화원의 역할’과 김우

중 동작구청장으로부터‘지방문화원

과 지자체의 성공적 협력 사례-동작

문화원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를,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으로부

터‘지방문화원의 어제, 오늘, 내일’

과 정호돈 강릉문화원장으로부터‘지

역문화와 문화원’이라는 주제로 특강

을 가졌다. 

또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시

간에는 단국대 문예창작과 박덕규 교

수의 사회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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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지방문화원전문인력양성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역분권시

대의 지방문화원 위상과 비전을 공

유하고 조직운영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문화기획과정을 개최했다.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코자

열린 이번 과정은 11월 23일부터 3

일간(1차), 12월 14일부터 3일간(2차)

두 차례에 걸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 위치한 경하장과 삼성화재연수원

에서‘05지방문화원 전문인력양성

문화기획과정(A)으로 개최됐다. 

이어 12월 6일부터 3일간(1차), 12월

13일부터 3일간(2차) 문화원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문화기획과정(B)을 열

었다.

이번 전문인력양성과정에 참여한 강

사진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강준혁

원장의‘문화를 보는 시각’지역문화

네트워크 권순석 사무국장의‘지역

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기획의 이

해’,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 이각

규 소장의‘지역축제의 기획과 성공

전략’, 과천문화원 최종수 원장의

‘지역문화 연구와 문화원의 역할’,

전국문화원연합회 김이기 사무총장

의‘문화원 회계실무의 이해와 실

제’, 공주대 사학과 이해준 교수의

‘지역문화자원의 활용가능성과 미

래’,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김

기상 이사장의‘특수법인의 개념 및

법적 지위’,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

양영술 사무관의‘정부의 문화정책

과 지역문화 진흥방안’, 한국문화행

정연구소 이종인 소장과 한국문화정

보센터 이흥재 소장의‘변화에 대응

한 지방문화원의 사명’, 유성문화원

이춘아 사무국장과 서천문화원 이경

진 사무국장의‘문화원의 문화프로

그램 성공전략 연구’등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이루

어졌다.



2005 전국향토문화연구가큰잔치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립 중앙박

물관 소극장에서‘2005년 전국향토

문화연구가 큰잔치’가 열렸다. 

문화관광부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의 후원으

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제20회 전

국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가

졌다.  

문광부 이성헌 정책국장,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김병익 위원장, 한국향

토사연구전국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서 많은 수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

운데 국무총리상(대상)에는 황의호

대천여고 교감이 수상했다. 

향토문화 논문부문 최우수상(문광부

장관상)에는 서울 마포구청 이준범

씨가, 우수상에는 조광환 정읍 학산

여중 교사와 강원대(강원지역문화연

구회) 그리고 향토문화 자료부문 최

우수상(문광부장관상)에는 심현용

울진군청 학예연구사, 우수상에는

안길정(성균관대 사학과 석사과정)

씨가 수상했다. 

향토문화공로부문 특별공로상에는

허백영 의령향토사연구회장(전 의령

문화원장)이 수상했다.

제1부 수상작 발표에 이어 향토사

자료의 발굴 수집 및 활용방안에 대

한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

각)관장의 주제발표와 생활사 자료

를 통한 지역문화의 복원에 대해 정

승모 지역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주

제발표를 듣고 김현영 문학박사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 전문가 심화교육

2005년 복권기금 지원‘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노인 대

상 소득창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11

월 1일부터 22일까지 국립민속박물

관 대강당에서‘지방문화원 향토사

전문가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지방문화원에서

추천한 60세 이상의 향토사 150여명

을 대상으로 가졌다.

단국대 엄기표 교수, 한양대 김남조

교수, 서울대 전봉희 교수 등 14명의

강사진이 향토사 길잡이, 문화 관광

인문지리, 고적답사 실무, 향토사가

전문가를 위한 관광법규 정책 및 민

속현장의 설명기법 등 다양한 교육일

정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을

병행하여 130명이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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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희망이야기“반갑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지회장 한근수)는 12월 17일 오후 2

시부터 대전시 유성구 소재 목원대

학교 대덕문화센터 콘서트홀과 야외

행사장에서 새터민 문화한마당을 개

최했다.

새터민(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을 일

구는 사람들 - 탈북 귀순인사들의

모임)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대전시

민들과 일체감을 갖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새터민 희망이야기

‘반갑습니다’”라는 공연에 앞서 평

양만두, 아바이 순대, 녹두지짐, 함경

도 만두, 평양 약밤 등 북한 음식 나

눔축제로 환영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대전

시민 1천 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

웠다. 

대전YMCA 이충재 사무총장의 사회

로 새터민들이 마련한 여성4중창

‘반갑습니다’와 춤‘아리랑’, 가족

중창‘고향의 봄’, 김병녀 할머니의

편지글 낭송 등 참석한 모든 시민들

에게 분단의 현실을 일깨워 주는 가

슴 뭉클한 시간이었다. 

이 밖에도 가수 권진은∙강산애 씨

등의 축하 공연과 한근수 지회장이

인사말을 통해‘고향을 떠나 힘들고

외롭게 사는 새터민들이 연말을 맞

아 즐겁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하면서‘이 축제가 지역 주

민들에게는 북한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주고, 실향민과 새터민들에게

는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문화원, 
시인 정지용 시비 일본 모교에 세워

충북 옥천 출신‘향수(䎏ㄾ)’의 시인

정지용(㮛㶗㛱) 선생의 시비가 모교인

일본 교토(京❎) 도시샤(❬㶂⻪) 대학

에 세워졌다.

옥천문화원(원장 이인석)과 정지용기

념사업회(회장 오양호)는 12월 18일

도시샤 대학 교정내 윤동주(㡱❮㳚)

시비 옆에 지용 시비를 세웠다. 

이 대학은 지용 선생이 유학시절 대

표작‘향수’를 발표하는 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 윤동주 시인

의 모교이기도 하다. 

옥천문화원은 지난 5월 제18회 지용

문학축제를 찾은 대학 관계자와 시비

건립에 합의했다. 조각가 신동수씨에

의뢰해 고향 옥천에서 생산된 돌로

가로 1.8ｍ, 세로 1.2ｍ 크기의 반원형

의 시비를 만들었다. 교토 시내를 관

통하는 압천(㍟㼓∙가모가와)의 아름

다움을 노래한 지용 선생의 학창시절

작품이 한글과 일본어로 나란히 새겨

졌다.



외래관광객 600만 돌파‘눈앞’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에 따르면

12월 20일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객이

지난해 방한객수 582만명을 넘어서

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외래 관광객

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2004년의 경우‘겨울연가’의 폭발적

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이 35.5%의 경이적인 증가를

나타내면서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은

전년 대비 22.4% 증가한 581만8138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가 금년 4월까

지 계속되던 중 독도문제와 일본교과

서 문제 발생으로 한∙일관계가 급속

도로 악화되면서 5월 이후 일본 관광

객이 두 자리 수 감소세로 반전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겨울연가’에 이어

‘대장금’으로 이어지는 한류 열풍을

활용, 기존의 드라마 촬영지 위주의

한류관광에서 한국음식 및 전통문화

를 연계한 관광마케팅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뉴스>

안산문화원 신축 이전

안산문화원(원장 이

정태)은 안산시 상

록구 사1동 1586

의 1번지에 대지

2,400여평 건평

650평(지상 3층) 규모

의 원사를 신축(총 건축비 44억원)하

고 12월 16일 오후 2시 3층 다목적

문화사랑방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당 연합회 권용태 회장과 안산

시 송진섭 시

장, 안산시의회

장동호 의장,

지역출신 국회

의원인 장경수

의원과 제종길

의원 등 내외귀

빈과 경기도내

문화원장 및 많

은 문화가족이 참석했다. 

이정태 원장은‘새 원사에는 향토사

료관과 문헌자료실, 기획전시실, 향

토사연구소, 문화학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부속 건물로 안산지

역의 전통초가, 연자방앗간, 물레방

아사간, 대장간 등의 문화공간은 안

산시민들의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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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할아버지이야기’가슴이찡해요

‘전사자는 흙이 되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꼭 한번 가 보고 싶

었던 최전방 접전지역을 구석구

석 관람시켜주시고, 노병에게 배

려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화지구 오성산 전투부터

시작하여 백마고지에서 6년동안

병역의무를 마치고 귀향하였습니

다. 그 후 40여년의 세월을 보내

면서 그 때의 참혹함이 꿈에 보

여 깜짝 놀라 일어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백마고지 우측 300미터 정도의

나지막한 돌산으로 이루어진 고

지는 당시 폭격을 받으면서 밀가

루처럼 부서져 무수한 병사들이

포화 속으로 묻혔습니다. 피아간

에 전사자가 태산같이 쌓여서 흙

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

람으로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

보고 싶었던 곳을 보고 나니 그

때의 생각으로 남다른 감회에 젖

습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그

때의 젊은 피의 댓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까운 마

음이 듭니다. 

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을 책으로라도 엮어서 후세에 전

하고 싶지만 마음만 앞서네요.

마지막으로 문화원의 발전을 기

원하며, 배려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 25 참전 노병이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문화원에서

간사직을 맡고 있는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2박 3일

간 실시한 복권기금지원사업에 대해

서 한 할아버지가 우리 문화원으로

보내 주신 편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이번 사업은 2005년도 제2단계 복

권기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6, 25 한국전쟁 당시 휴전선 지역에

서 목숨을 걸고 실전을 겪은 관내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였습

니다.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으로 분류되어

어려운 형편으로 본인이 겪었던 격

전의 현장을 한번도 찾지 못하고 여

생을 보내고 있는 참전용사를 선정

하여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변해진

전투현장과 안보현장을 탐방함으로

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쌓은 전공을

체험시키고자 실시되었는데요. 

이 편지를 받고 보니 사업성과가 아

주 성공적이란 생각이 들며 지방문

화원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보

람도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편지를 보냅니다. 가슴이 찡해요.

그럼 수고하세요.

김미향｜ 포항문화원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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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와현대문화의체험학습을마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학교로

향했다. 오늘이 바로 1박2일 동안‘문

화 체험’을 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

다. 학교에 이른 시간부터 와서 기다렸

다. 마음이콩닥콩닥뛰었다. 

버스를 타고 당진 문화원으로 향했다.

그리기와 글짓기대회 나갈 때 몇 번 앞

을 지나간 적이 있지만 건물 안에 직접

들어가 본적은 처음이다. 문화체험을

하는 이유와 1박 2일간의 일정에 대하

여 당진문화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의 말

씀을듣고다음목적지로향했다.

면천! 우리고장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

는 곳 면천에 왔다. 면천의‘영탑사’라

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절에 왔다. 주

변의 나지막한 산에 오르니 바위위에

세워진 영탑사 7층 석탑이 있었다. 가

을에 영답사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

다웠다. 단풍이 물들고 코스모스가 피

어서 영탑사와 그 주변의 산들이 아름

답게어울어져있었다.

코스모스와 주변의 아름다운 가을풍경

을 즐기면서‘면천읍성’에 도착하였다.

돌로 쌓은 성이라고 한다. 성의 돌은

모두가 기계로 만든 것처럼 반듯 반듯

했다. 면천읍성에서 조금 더 가서

1,100년이나 된 은행나무가 있는 면천

초등학교로발걸음을옮겼다. 

학교에 있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

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행

나무를 보고는 내 생각이 빗나간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데 면천초등학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고 나무와 꽃들

이잘가꾸어져있었다.

다음은 기지시줄다리기 전수관에 갔다.

전수관에서는 우리가 직접 짚풀을 돌

려 가면서 줄다리기 줄도 만들어 보고,

손으로 새끼도 꼬아 보았다. 내가 꼰

조그만 새끼줄이 모여서 30m나 되는

거대한줄이된다는것이뿌듯했다. 

실제 줄의 30분의 1로 축소한 줄로 청

팀 백팀을 나눠서 줄다리기를 했다. 우

리 대표인 오빠가 가위바위보를 잘해

서 이긴 것 같다. 줄다리기를 가르쳐

주시던 전수회회장님께서 기지시줄다

리기의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제 전수관은 떠날 시간이 되

었다. 우리를 친 손자손녀같이 가르쳐

주셨던 할아버지들과 헤어지게 되고

내가 만든 줄을 놓고 가야 된다. 그래

서 새끼줄을 나무에 걸어두고 마지막

작별인사를하고차에올랐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숙박지인 용인 자

연수련원이다. 그 곳은 방도 넓고 시설

도 좋았다. 자유시간엔 공기를 했다.

평소에는 재미없던 공기도 다른 장소

에서 하니깐 너무 재미있게 느껴졌다.

밥을 먹고 우리는 협동단결을 위해서

도미노체험도했다. 

다음날은 서울 아인슈타인 특별전에

갔다. 올해가 바로 온 세상을 발칵 뒤

집었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지 100

주년 된 해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

은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한 시대에 과

학자들도‘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생각

을 했지?’하며 놀란다고 한다. 아인슈

타인 특별전에서는 우리가 과학을 쉽

게 이해하게 만지고 직접 놀이기구를

타는 등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

냥 흥미 없이 보고 지나치는 박물관과

는차원이달랐다. 

점심을 먹고 서울과학관에 갔다. 과학

관도 거의 그냥 보는 것이지만 쉽게 이

해가 되고 재미있었다. 1층과 2층, 그리

고 3층으로 층이 나누어져서 참 재미

있게 구경했고, 중간 중간 마다 연극보

는 곳과 놀이하는 곳이 있어서 재미있

었다. 특히 맨 위층에는 탱탱볼 만들

기, 비행기 만들기 등을 하는 체험 공

간이 있었다. 지루한 박물관과 과학관

이 이렇게 재미있고 이해가 쉬운 우리

의놀이터로변할줄은몰랐다. 

당진문화원에서 보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체험학습을

도와주신 당진문화원장님과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사무국장님, 그리고 사진을

찍어 주시고 길을 안내해주신 아저씨

께다시한번감사드린다. 

내가 졸업하기 전에 그 곳을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이번 1박 2일 체험학

습을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

래오래간직하고싶다.

가호연｜ 당진 초락초등학교 5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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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춘천문화원장
효령대상수상

당 연합회 강원

도지회장과 춘천

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근 원

장이 11월 21일

오후 2시 세종문

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효도부문으

로 제8회 효령대상을 수상했다.

이 원장은 양구군수, 원주군수, 강릉

시장 등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역 노인정책에 각별한 관

심과 지원을 함으로써 경로 효친사

상의 실천에 기여했다. 

한편 춘천문화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문화원의 특별사업으로 경로 효친강

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왔다.

지난 여름 102세로 별세한 고령의

노모를 수발 들며 자식으로서의 도

리를 다한 점이 높이 평가돼 가족과

친지, 효령대군파 종친들로부터 많

은 박수를 받으며 수상했다.

양중해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지회장
덕산문화상수상

당 연합회 제주

지회 양중해 지

회장이 12월 17

일 오후 3시 제

주체육회관에서

덕산문화재단이

제정한 제6회 덕산문화상을 수상했

다. 덕산문화상은 제주출신 사업가

인 덕산 김명신씨가 제주지역에서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창달, 사

회복지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

을 선정하여 시상해 오는 상이다.

양 지회장은 43년간 교직에 봉사해

왔으며 문인협회와 제주 예총, 94년

제주문화원을 창설했으며 향토사료

집 발간을 비롯해서 시집, 시조집,

소설, 수필집 등을 출판했다. 특히

그의 시로 작곡된 가곡‘떠나가는

배’는 전국적으로 애창곡이 됐다.

인천남구학산문화원유제환원장별세
유제환(㟥㰏䔄 74세) 남구 학산 문화

원장이 11월 30일 새벽에 자택에서

숙환으로 유명을 달리 했다.

고인은 인천 중앙극장과 유한영화사,

MAC Line 극장 대표로 있으면서

인천광역시 극장협회 회장으로 재임

했다.

2003년 9월 초대 남구 학산문화원

장으로 선임돼 문화 예술사업에 헌

신해 왔다.

72 _  우리문화



대구 수성문화원장 류형우 씨 선임

대구 수성문화원은

지난 9월 27일 예

지앙 갤러리 아트

홀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 초대 원

장에 류형우(⦇䐵

㛾 45)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어 11월 1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수성구 김규택 구청장과 수성구의회

홍해근 의장,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 지역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

임식을 가졌다.

류 원장은 경북대 의대 및 동 대학원

을 마치고 현재 시지 파티마 여성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울산 남구문화원장 윤성태 씨 선임

울산 남구문화원은

10월 25일 남구문

화원 강당에서 임

시총회를 열고 윤

성태(㡱メ䅕 64)씨

를 만장일치로 차

기 원장에 추대했다. 

11월 1일 울산 남구 달동 소재‘캐슬

웨딩’에서 남구 이채익 구청장과 남구

의회 김두겸 의장, 전국문화원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 이두철 지회장을 비롯

한 내외 귀빈 및 많은 문화가족이 참

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했다.

신임 윤성태 원장은 동아대 농대를 졸

업하고 공무원(지방부이사관)을 거쳐

울주문화원 사무국장과 울산시지회 초

대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동두천문화원장 안민규 씨 선임

동두천문화원은

8월 25일 문화원

강당에서 임시총

회를 열고 제4대

원장에 안민규 부

원장을 만장일치

로 추대했다. 

10월 27일 동두천 유림호텔에서 최용

수 시장과 김경차 시의회 의장, 그리

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

과 당 연합회 권용태 회장을 비롯한

경기지역 문화원장 등 많은 문화가족

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현재 동두천시 수의학회 회장으로 있

으면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H지구

총재를 비롯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장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동두천문화원 이사와 부원장으

로 활동해 왔다. 

안민규 원장은 서울시립대 수의학과를

졸업했다.

보성문화원장 정형철 씨 선임

보성문화원은 11

월 22일 문화원

3층 공연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정형

철씨를 추대하여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취임식에는 하승완 보성군수와 임영

수 보성군의회 의장, 박승주 보성경찰

서장 등 주요 기관장과 많은 문화가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로 선임된 정형철 원장은 고려대 전

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차생산협회

이사로 재직해 오고 있으며 보성문화

원 이사와 향토문화연구소장을 맡아

오고 있었다.

청도문화원장 박영욱 씨 선임

청도문화원은 10

월 24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박영욱(⯡

㕩㜠 66)씨를 만

장일치로 선임하고 10월 28일 지역

기관장과 주요 단체장을 비롯해서 많

은 문화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

임식을 가졌다.

신임 박영욱 원장은 한국방송통신대와

경북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고 청도군 기획실장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리 _ 서희정 기자

전국문화원 새로운 얼굴

Cultur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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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을최대한살려지어진우리나라옛집들은계절의온도변화와일조량을따져터와방향을잡았

다. 지붕의각도와높낮이도자연을고려한선조들의지혜가엿보인작품들이다. 하지만빠른경제성장과

현대화물결에밀려더이상우리옛집을찾아보기란쉬운일이아니다. 정겨움과선조들의지혜가베어있

는옛집과함께최근부각되고있는전통가옥의변형된형태의집들을알아보았다.

잊혀져가는
옛집을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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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 지방에서는 굴피나무 껍질을 벗

겨서 지붕을 덮는다. 이십여년 이상

자란 나무의 껍질이지만 크기를 일정

하게 벗겨 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덮

은 지붕을 보면 마치 누더기를 걸친

것처럼 심한 불균형을 이룬다. 

굴피는 대기가 건조해지면 바짝 오므

라 들어서 군데군데 하늘이 보일 정도

가 되지만 비가 내리든지 하여 습도가

높아지면, 이내 늘어나서 틈을 메운다.

이음새에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

로 지질러 둔다. 

굴피 지붕의 수명은 매우 긴 편이어서

‘기와 만 년에 굴피 천년’이라는 말이

전해져 오기도 한다.

귀틀집은 목재가 풍부한 산간 지대의

주민들이 짖고 살던 원시 주기의 한

가지이다. 

굵은 통나무를‘㭰’자 모양으로 귀를

맞추어 층층이 얹고 틈을 흙으로 메워

지은 집이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벌어진 틈에는 진

흙을 발라 막고 벽체가 완성되면 느리

개를 놓고 이에 산자를 깐 뒤에 흙을

발라 천장을 삼는다. 

이 위에 지붕틀을 덧씌우는데 귀틀집

의 지붕은 지붕에는 너와를 덮으며 이

것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에 돌을 얹거나 통나무를 띄

엄띄엄 걸쳐둔다.‘삼국지 동이전 변진

조’에‘나무를 옆으로 뉘어 쌓아 올려

서 마치 감옥처럼짓는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집의 역사가 매우 오래됨을

알 수 있다. 강원도와 경남 등지에서

볼 수 있었다

집을 옆에서 보았을 때 용마루 양쪽

끝 아래쪽에 구멍이 나 있어 이름붙여

진 까치구멍집은 겨울에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폐쇄적인 겹집 형태로 지은집

을 말한다. 

안방∙사랑방∙부엌∙마루∙봉당 등

이 한 채에 딸려 있고, 앞뒤 양쪽 으로

통하는 양통집의 속칭이다. 집안에서

취사와 난방이 이루어지므로 연기가

집안에 갗히지 않게 하기 위해 연기구

명으로 낸 것이 이 까치구멍이다. 

초가지붕을 이을 때 구멍의 위쪽을 약

간 덮듯이 올려세워 비가 흘러들지 않

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서민 가옥이던 까치구멍집은

경북 북부지역 산간지방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해안 산간 지방에서 아직

까지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기와를 춘추 전국시대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우리 나라에는 언

제부터 쓰이게 됐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삼국사기 신라 본기 지마니 사

금 11년 조"에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 꺾이고 기왓장이 날렸다'고 한 것으

로 미루어 우리 나라에서는 기원 전후

한 시기에 궁궐이나 큰 건물에 기와를

덮엇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서기"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조 건물이라고 하는

법륭사를 지을 때, 백제에서 기와 박

사 네 사람이 일본에 건너 가서 기와

를 구어 주었다고 하므로 7세기 경에

는 기와를 굽는 기술이 외국에까지 널

리 알려질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었던

듯하다.   

강원도에서는 너와집을 느에, 또는 능

애라고도 부른다. 2백 년 이상 자란

소나무 토막을 길이로 세워 놓고 도끼

로 쪼갠 작은 널판인 너와는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가로 2~30 센

티미터, 세로 4~60센티미터이며 두께

는 5센티미터 내외이다. 

지붕의 용마루 쪽으로부터 끝을 조금

씩 물리면서 덮어 나가며 바람에 날리

는 것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에 돌을

얹어 둔다.

너와 한 장의 수명은 5년 내외로 기와

지붕을 수리할 때처럼 그때그때 필요

에 따라 썩은 것을 갈아 내고 새것으

까치구멍집

기와집

너와집

굴피집

귀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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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가옥의장점을현대건축물에접목시킨새로운형태의가옥들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

에 심벽을 친다하여 붙여진 심벽집은

전통적인 초가 구조방식이다. 

목재를 최소화하여 가옥의 뼈대를 세

우고 바닥, 천장, 벽 등 가옥의 주요부

분을 흙으로 바르는 방식으로 자재의

저렴성이 돋보인다. 

또한 구조를 이루는 목재가 내외부로

돌출되어 목재의 수려한 질감과 흙벽

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목재로 이루어

진 기둥, 보등의 결합부위에 가옥의

로 바꾸어 끼울 수 있다. 

지붕을 덮을 때, 방 천장에는 느리개

를 30센티미터쯤의 너비로 가로 놓고,

이를 중심으로 잔나무를 촘촘하게 붙

여 천장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는

굴뚝으로 빠지지 못한 연기가 너와

사이로 뿜어져 나오므로, 이를테면 지

붕이 불에 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

기도 한다.

볏짚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 안의

공기가 여름철에는 내리 쬐는 햇볕을

감소시키고, 겨울철에는 집안의 온기

가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준

다. 또한 겉이 매끄러워서 빗물이 잘

흘러 내리므로 두껍게 덮지 않아도 스

미지 않아 누구든지 이를 쉽게 덮을

수 있어 편리하다.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의 이러한 초가

집은 한 해에 한 번씩 덧덮어 주므로

집에 각별한 치장을 하지 않아도 거의

언제나 밝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다. 

지붕의 물에는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농가의 마당이 좁을 때에는 고추 따위

의 농작물을 널어 말 리며, 천둥 호박

이나 바가지의 덩굴을 올려서 지붕을

밭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한다. 

초가집

목재의 질감과 흙벽의 부드러움을 살린

심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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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이 집중되어 구조적 강도를 충분히

감안해야하고 모든 목재 부자재가 구멍

을 파고 장부를 만들어 맞추는 등 전문

적인 목수일이 많이 요구되어 비용절감

을살리기힘들다는단점도있다.

토담집(흙으로만 쌓은 담에 지붕을 올

린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담틀을 이

용하여 토담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한 집이다. 

거푸집을 세우고 흙,마사,모개,핀회를

되게 배합하여 다져넣어 벽을 울리는

이 집은 건축비와 일반관리비가 저렴

하고 흙벽이 두꺼워 냉난방 효율이 좋

다는 장점이 있다.

황토를 짚과 섞어 반죽하여 나무틀에

넣어 찍어내는 재래식 흙벽돌은 민가

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소재로 갈라짐

이 많고 손이 많이 간다는 단점으로

사라지는 듯 하였으나 최근 압축사출

공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재래식 흙벽돌과 달리 미장을

하지 않고도 매끄러운 벽면을 만들어

공사의 번잡스러움을 줄일 수 있고 보

다 향상된 내력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흙벽돌집은 심벽집, 토다집과 같

이 흙벽이 스스로 들숨과 날숨을 반복

하여 여름의 고온다습과 겨울의 저온

다습을 막음으로서 실내를 쾌적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판 기둥을 세우

고 그 사이에 널을 끼워 흙으로 채워

다지는 방법으로 지은 집이다.

외기에 손상되기 쉬운 흙담을 목재널

로 감싸 가옥의 내수성과 보존성을 높

이고 목조주택 특유의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귀틀집과 마찬가지로 건식공법으

로 사계절공사가 가능하고 합판과 인

공단열재를 사용하여 냉한대식 밀폐형

구조를 지향하는 서양식 경량식 목조

주택과 달리 천연자재만을 사용하여

가옥의 구조적 성능은 물론 환경성과

주거의 질을 높인 집이다.

출처 : http://blog.naver.com/totptkd/140016167582 

글 _ 김보라 기자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틀집

스스로 살아 숨쉬는

흙벽돌집
천연자재의 특성을 살린

빈지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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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여행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끝을 바다에서 보낸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시작을 바다에서 맞는다.

끝은 시작과 맞닿아 있다. 뫼비우스의 띠에 놓인 삶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끝을 향해 달려 왔지만 그

것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다. 동해의 일출과 서해의 낙조가 다른 그림인 듯 해도 흐르는 시간을

잠재워 놓고 보면 그것은 같은 그림이다. 한 해를 정리하는 아쉬운 마음이 어제의 일인 듯 해도 그것

은 곧 내일의 바램인 것이다. 아쉬움도 바램도 하나로 안고 있는 겨울바다엔 그래서 오늘도 사람이

많다.

겨 바다로떠나라울

수고한 당신,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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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새해 설계는 동해 첫 해를 바라보며

누구든 겨울 바다 하면 동해를 먼저 떠 올릴 것이다.

그것도 수평선 넘어 반쯤 걸린 이른 새벽 여명을 생각

하며 말이다.

그러한 그림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라면 경포 바닷

가와 정동진을 찾으면 된다.

그곳이 어디든 해돋이 감상이 가능한 곳이 바로 경포

해안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녹두정의 해돋이는 경포팔

경 중 제 1경으로 손꼽힌다. 경포해수욕장에 맞닿아

있는 강문 지역 역시 일출과 월출로 유명하다. 그만큼

묵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기엔 제

격이다. 이른 새벽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출의

경외로움엔 절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새로운 용기가

솟구쳐 오름을 느낄 수 있다.

모처럼 옮긴 발걸음이라면 경포호 부근에 자리하고 있

는 열화당, 선교장 등의 문화재도 함께 둘러보면 좋을

듯 하다. 

선교장은 조선 말기의 전형적인 사대부 저택으로 안

채, 사랑채, 별당 정각, 행랑채 등 민가로서 거의 모자

람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집터가 뱃머리를 연상

케 한다고 해서 선교장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하며, 본

래 전주 사람 이내번이 집터를 잡아 집을 지었다고 한

다. 출판을 아는 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았을‘열화당

출판사’도 이 집안과 무관치 않으며, 실제 본 주택의

사랑채 이름이 열화당이다. 

선교장을 둘러보았다면 그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허균,허난설헌의 생가터도 한번 방문해

봄 직 하다. 허균 하면 최초의 국문소설 홍길동전의 지

은이 이며, 허난설헌은 신사임당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시인으로 바로 허균의 누이이다. 강릉에

서 유명한 초당순두부마을에 인접해 있는 허균, 허난

설헌 생가를 돌아보노라면 그들의 문학적 감성이 전이

되어 올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만큼 집 구조가 단아하

고, 뒷 뜰의 풍경은 차분하며 온화한 느낌마저 준다.

동해안 곳곳에 숨겨진 눈요기 장소들

망망대해의 해오름을 기대한다면 강릉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정동진으로 달려가면 된다. 드라마의

추억으로 국민관광지화 된 곳이긴 하지만, 이미 그 전

부터 구전으로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알려진 곳이다. 강

릉에서 정동진으로 향하는 길목엔 한번쯤 들러갈 만한

곳이 많다. 하슬라아트월드가 그렇고, 2001년 9월에

오픈한 통일공원이 그렇다. 그중 통일공원은 동해바다

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4만2천평의 터에 들어선 304

평의 통일안보 전시관과 4천 평의 공간에 설치한 함정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함정전시관은 바다를 매립

하여 조성한 4,000평의 부지위에 건설되었으며, 그곳

�정동진의 겨울 아침풍경



80 _  우리문화

가을사냥

에는 1996년 9월에 침투하여 세인의 주목을 끌었던

북한 잠수정과 함께 우리 해군의 퇴역함정이 전시되어

있다. 

퇴역함정뿐만 아니라 북한 침투 잠수정의 실내까지 견

학이 가능하여 자녀들의 산 교육장으로서도 손색이 없

다. 특히 북한 잠수정 실내를 들어가 보면 그 좁은 공

간에 어떻게 25명이나 되는 간첩을 태우고 있을 수 있

었는지 실로 놀랍기까지 하다. 물론 25~30명까지 승

선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잠수정 내부는 생

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좁아 보인다.

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동쪽에

있는 나루터란 뜻으로 장엄한 해돋이로 유명하다. 특

히 정동진 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기 까지 하다.

번잡함이 싫다면 서해로 떠나라

바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여름날에 찾음이 맞

다. 그러나 바다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겨울날에

찾음이 옳다. 

특히 번잡함을 벗어나 새해의 차분한 계획을 위해서라

면 서해의 철 지난 바다가 제격이다. 그 중에서도 만리

포 해수욕장은 서해의 넉넉함으로 호연지기를 느끼게

해준다. 

밤 늦은 시간에도 만리포 백사장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족히 100미터는 넘게 물이 빠진 바닷가

를 삼삼오오 수많은 사람들이 달빛을 벗삼아 걸으며

미래를 설계한다.

이름 아침에 그 족적은 밀물과 함께 사라지지만, 밤사

이의 신선한 기억은 오래오래 추억으로 남는다.

철지난 해수욕장엔 인정만이 남아 저렴한 비용으로 숙

박도 가능하고, 붐비지 않고 고요한 서해의 풍경은 어

느새 삶의 이정표를 새로이 쓰게 한다. 

만리포해수욕장의 기원을 잠깐 살펴보면, 조선시대 중

국의 사신을 전송하기 위하여 수중 만리 무사항해를

노래한 것이 유래가 되어‘만리장벌’이라 부르게 된

것이 1955년 해수욕장을 개발하면서 만리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특히 만리포해수욕

장은 대천해수욕장, 변산해수욕

장과 함께 서해안 3대 해수욕장

으로 불린다.

이 외에도 만리포해수욕장 주변

으로는 익히 알려진 천리포해수

욕장, 파도리 해수욕장 등 차로

20~30분 거리에 연이어서 많은

해수욕장과 갯벌이 위치하고 있

다.

그 어느 곳이건 철 지난 서해바다�서해의 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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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경을 가슴 시리도록 담아내고 있다. 텅 빈 백

사장에 살포시 얹혀있는 주인 잃은 발자국은 무명

사진작가의 렌즈속에 정지화상으로 담겨지고, 빛

바랜 사진이 되기까지 그 것은 살아 숨쉬는 생물

과도 같이 이 한 해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만리포 주변으로는 귀하한 한국인인 민병갈(밀러)

씨가 조성한 천리포 수목원이 위치한다. 회원제로

운영되므로 일반인은 관람이 불가한데, 이곳에는

미국 등 전세계 60여 개국으로부터 들여온 6,500

여종 이상의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과히 식

물들의 지상낙원이라 불릴 정도다. 

내면의‘파도 소리’에 귀기울이는 여행을 …

그곳이 동해이건, 서해이건 드넓은 바다와 함께하

는 삶의 여정은 그만큼 여유롭다. 

때론 혼자가 되어, 때론 가족과 함께 새롭게 열리

는 세상에 힘찬 도전의 깃발을 올려라. 

그러나 그 치열한 열정만큼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서 한걸음 물러날 줄도 알아야한다. 마음의 귀를

한껏 열고 동해의 그리고 서해의 파도소리를 조용

히 들어보라.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타협하며 나도

모르게 잊어온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가 마음 깊이

밀려올 것이다. 그 소리가 진실한 자신의 목소리

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여행은 참된 여정이다.

글∙사진 _ 김효용 ｜ 여행작가

�허균, 허난설헌 생가

�통일동산에 있는 북한 잠수정

�통일동산에 있는 퇴역전함 모습

�아흔아홉칸의 선교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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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선장 박광훈의 오방색 아이옷 ｜ 다섯수레 / 글 박광훈, 이민주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침선장 박광훈 선생에게 전통 한복 만드는 법을

배우는 책이다. 옛날 어머니가 딸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듯 바느질하는 자세부터

옷감 고르는 법, 옷감에 따라 달라지는 바느질법, 계절과 나이에 따라 격식에

맞게 옷을 짓는 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쉽게 배울 수 있게하여 전통 한복

의 맥을 이어가도록 기획되었다. 한복 만들기를 익히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한복

의 깊은 멋과 바느질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구수한 큰 맛 ｜ 다 미디어 / 글 고유섭, 엮은이 진홍섭

고유섭 선생 생전에 나해한 한문투로 발표되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미술사

에 관한 글을 쉬운 한글로 풀어 주고, 발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출처, 어려운

한문 원전의 해석, 전문용어 해설, 해당 도판 자료의 수록 등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미를 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특히

한문투에 약한 젊은층들이 부담없이 선생의 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어 주었다.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 솔 / 글 오주석

우리 옛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문화유산 안내서. 김

명국의 <달마상>, 안견의 <몽유도원도>, 윤두서의 <진단타려도>, 김정희의 <세한

도>,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씨름>과 <무동> 등 12편의 명화가 간직한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 그림들이 왜 좋은지, 왜 의미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눈에는 익숙한 그림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인물에 대한

상세한 주를 덧붙여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윤이상, 경계선상의 음악 ｜ 한길사 / 글 윤신향

올해로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음악을 깊이 있

게 다루고 있다. 외세의 정치∙경제 압력과 한국사회의 정체적 위기를 작곡적

중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윤이상의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이 책은 그가 인

생의 절반씩을 두 세계에서 살았던 문화적 위치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책 말미

에 수록된 윤이상 연보와 작품 연보, 음반 연보 등은 윤이상의 삶과 작품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책꽂이

ㅎ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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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싸움 ｜ 언어세상 / 글 이춘희 그림 김호민

‘풀싸움’은 산과 들에서 아이들 둘 또는 여럿이 편을 갈라 풀을 뜯어 즐

기는 놀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주변에 흐드러지게 자란 우리의 들풀을

뜯어 내기를 하는 놀이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풀이름을 정확히 많이

알거나 풀을 많이 뜯을 수록 유리하다. ‘풀싸움’을 하기 위해 자연을 뛰

어다니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과 친밀감을 느끼며 정서적 유체적으로 건

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풀싸움’과 같은 옛 아이들의 놀이와 삶을 통해

우리가 지금 꿈꾸며 찾는 참된 교육의 한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동학2 ｜ 통나무 / 글 삼암 표영삼

동학은 조선문명이 유교와 불교를 통해 추구해온 인문주의와 민본주의를 이념

속에서만이 아닌 현실의 정치∙사회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구현하고 완성하고

자 한 노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동학』제2권은 정부의 탄압으로 인한 교

조 최수운의 죽음 이후 교단을 책임진 해월 최시형의 고난에 찬 행적과 교단

의 재건∙발전 그리고 교조신원운동과 갑오년 고부에서의 전봉준이 주도하는

봉기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 본다. 3권 완간으로 제2권까지 출간됐다.

가슴에 새겨라 ｜ 꿈이있는세상 / 글 이이, 엮은이 한문희

율곡 이이 선생이 42세 때 지은‘어린 사람이 깨우쳐야 할 소중한 글’이라는

뜻의『격몽요결(擊⬥㛙訣)』을 우리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현대적으로 풀어놓은

책이다. 격몽요결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학자들을 위한 입문서로, 뜻을 세

움(입지), 나쁜 습관을 없앰(혁구습), 몸가짐(지신), 독서, 부모님 섬김(사친), 상

제, 제례, 집에서의 생활(거가), 사람들과의 교제(접인), 처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가슴에 간직하여야 할 소중한 구절을 뽑아 공부의 참뜻과 함

께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율곡 이이 선생의 소중한 가름침을 알려주고 있다.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대 ｜ 청년사 / 글 전인권

열광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인권의 삶과 음악 토양을 되돌아 보며

70~80년대 대중 음악사의 단면을 들여다 보는 책이다. 1부‘1972~1985’와

2부‘다시 1972~2005 지금’에서 전인권의 삶과 음악이 가감 없이 그려진다.

더불어 들국화 시절의 사진, 최근 사진들과 함께 그가 작사한 가사들, 틈틈이

기록해 왔던 시와 단상들을 함께 실어 그가 갖춘 다양한 면모들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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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틱 가구 이야기｜ 호미 /글 최지혜

앤틱 카구의 탄생과 계보를 밝힌「앤틱 가구 이야기」는‘앤틱 antique’곧 서양의 고가구에 모

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앤틱 가구의 탄생과 계보를 밝히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스타일을 보

여주면서 앤틱만의 독특한 빛깔과 형태의 매력을 설득력있게 전한다.

할머니의 쌀통

어릴적에 할머니의 부엌 한 쪽을 차지하던 오동나무 쌀 뒤주는 뚜껑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육중한 자물쇠가 걸려 있어 쌀을 퍼낼 때마다 마치 보물을 꺼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

만 더러는 뒤주 속으로 팔을 깊숙히 넣을 때 쌀 귀신이 팔을 잡아다닐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도 했다. 무섭기도 했지만 싫지 않았던 뒤주 대신에 어느 날씬하고 하얀 플라스틱‘삼익쌀통’이 들어

왔다. 옛 뒤주에 대한 시원 섭섭함은 잠깐이고, 우리 가족 모두는 새 것을 마냥 좋아라 했다.

유럽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면 나는 으레‘직업병’이 도져서 그 집에 어떤 앤틱이 있는지 두리번거리

곤 한다. 식탁 위에 근사한 앤틱 접시나 적어도 몇 십년은 썼을 법한 은 포크나 나이프라도 놓이면

특별한 대접을 받는 듯해 으쓱해지기도 한다. 주인은 내 관심사를 배려하여 자신이 소장한 앤틱의

내력을 일러 준다. 대체로 할머니나 가까운 친척에게서 물려받은 물건이고 때로는 앤틱에 관심이 많

아서 구입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앤틱을 통해 자신의 문화 소양을 슬쩍 자랑하기도 한다. 앤틱은 큰

집이나 자동차보다느 분명‘꺼리’가 되는 자랑거리이다. (본문 20~21 페이지 중)

졸부의 집엔 앤틱이 없다

‘졸부’는 단순히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 돈은 많으나 이른바

‘콘텐츠’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졸부는 남에

게 과시하려는 욕구가 무척 강하다. 졸부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콘텐츠에는

아마도 지식, 명예를 비롯하여 예술, 인문적 소양까지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의 결여를 짧은 기간에 보완하기란 매우 어렵다. 졸부들이

돈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력 애쓰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고, 또 웬

만큼은 짧은 기간 안에 채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은 바로 예술, 인문적 교양이다. 특히 예술

부분의 교양 가운데‘<없음>안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살아가면서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기에 졸부는 결코 안목이 높을 수

가 없다. 안목이란 사전적 의미대로라면‘사물을 보아서 분별할 수 있

는 식견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술품

에 대한 안목은 결코 하루 아침에 길러지지는 않는다. 

수십억에 이르는 큰 집에 살면서도 졸부는 제대로 된 그림 한 점 걸지 않는다.

인문적 교양도 마찬가지다. ‘졸부’의 책장에는 단행본보다는 전집이 훨씬 많이 꽂혀 있어서 겉보

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읽은 책은 거의 없다. 앤틱이 갖는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소장하는

이들과는 달리 졸부의 집에서 앤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문 23~24 페이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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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찾은 백제문화 이야기 ｜ 고래실 / 글 엄기표

우리는 고구려에 대해서는 광활한 땅을 호령하다 멸망한 나라로, 좁은 땅을 가진 우린 이

자체만으로도 고구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백제 역사를 밝히는 작업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유난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백제가 좁은 땅에 그것도 한성에서 웅진과 사비로 밀리면서 살다가 패

망한 나라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최근에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백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보다 훨씬 강하고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베일에 가려진 백

제 역사와 백제 사람들의 문화를 하나씩 벗겨주고 있다.

백제 사람들은어떤 말을 썼을까?

■언어는 민족의 지역적 기반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민족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또한 언어는 민족의 범위와 그 민족의 이동 경로를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같은 글자를 사용하

고 말이 통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지역적 기반을 확인시켜 주

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북한을 넘어 멀리 중국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과도 통한

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글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한글과는

분명히 달랐다.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자를 모르면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

용한 말은 지금과 같았을까 달랐을까? (이하생략)

■ 삼국시대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였다.

중국 역사서에는 백제의 언어와 관련하여‘지금 사용하는 백제의 언어와 복장이 고구려와 거의 같

다.’라고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양서』라는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중국 역사서인『남사』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백제와 고구려가 나라는 달랐

지만 두 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서로 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통역관을 두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남북한 사람들처럼 말이다. (이하생략)

(본문 30~31페이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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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새해

인간에게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흔히

접할 수 있고, 인간과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를 가지는 동물은 개이다. 그 성질이 온순하고 영

리하여 사람을 잘 따르며, 개는 후각과 청각이 예

민하고 경계심이 강하다. 또 자기의 세력 범위 안

에서는 대단한 용맹성을 보인다. 

특히 주인에게는 충성심을 가지며, 그 밖의 낯선

사람에게는 적대심, 경계심을 갖는다. 아주 오랜

시기를 같이 살아온 개는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

에게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이다. 설화에 나타나는

의견(㢥犬)은 충성과 의리를 갖춘 우호적이고 희

생적인 행동을 한다. 

의견 설화와 의견 동상, 의견 무덤 등의 다양한

이야깃거리는 전국에서 전승된다. 그런가 하면 서

당개, 맹견, 못된 개, 미운 개, 저질 개, 똥개, 천덕

꾸러기 개는 비천함의 상징으로 우리 속담이나

험구(욕)에 많이 나타난다. 동물 가운데 개만큼 우

리 속담에 자주 등장하는 경우도 드물다. 개살구,

개맨드라미 등 명칭 앞에‘개’가 붙으면 비천하

고 격이 낮은 사물이 된다.

다양한 전설 전해져 내려와 …

예로부터 개는 집 지키기, 사냥, 맹인 안내, 수호

신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잡귀와 병도깨비, 요귀

등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

이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흰 개는 전염병, 병도깨비, 잡귀를 물리치는

등 벽사 능력뿐만 아니라,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게

하고, 미리 재난

을 경고하고 예방

해 준다고 믿어

왔다. 『삼국유사』

에 보면 백제의

멸망에 앞서 사비

성의 개들이 왕궁

을 향해 슬피 울

었다고 기록하고

다가오는ⴺㇷ年사람과
개이야기

개띠해는육갑(⦓甲) 가운데갑술(甲ㇷ), 병술(ⴺㇷ), 무술(⬶ㇷ), 경술(庚ㇷ), 임술(㥝ㇷ) 등으로순행한다. 십

이지의열한번째동물인개(ㇷ)는시간으로는오후 7시에서9시, 방향으로는서북서, 달(㞳)로는음력9월

에해당하는방위신이자시간신이다. 개(ㇷ)는이방향과이시각에오는사기(⻽氣)를막는동물신(❫⮸㊦)

이다. 

병 술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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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집에서 기르던 개가 슬피 울면 집안에 초상

이 난다 하여 개를 팔아 버리는 습속이 있다. 또,

개가 이유 없이 땅을 파면 무덤을 파는 암시라 하

여 개를 없애고, 집안이 무사하기를 천지신명에게

빌고 근신하면서 불행에 대비한다. 

무속신화, 저승설화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환생(䔇

⾪)하여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는 길을 안내해 주

는 동물이 하얀 강아지이다. 이처럼 개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로

인식되었다. 

옛 그림에서도 개 그림이 많이 나온다. 동양에서

는 그림을 문자의 의미로 바꾸어 그리는 경우가

흔하다. 개가 그려진 그림을 보면 나무 아래에 있

는 개 그림이 많다. 이암의 화조구자도와 모견도,

김두량의 흑구도 등이 그 예인데, 나무(ㆥ) 아래에

그려진 개는 바로 집을 잘 지켜 도둑막음을 상징

한다. 개는‘ㇷ’(개 술)이고, 나무는‘ㆥ’(나무 수)

이다. 

‘ㇷ’은‘㆟’(지킬 수)와 글자 모양이 비슷하고,

‘㆟’는‘ㄺ’(지킬 수)와 음이 같을 뿐만 아니라

‘ㆥ’와도 음이 같기 때문에 동일시된다. 즉“ㇷ㆟

ㆥㄺ”로 도둑맞지 않게 잘 지킨다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은 개의 그림을 그려 붙임으로써 도둑을

막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일종의 주술적

속신(㳑ㇸ㫂 ㄔ㊝)은 시대를 거슬려 올라가 고구

려 각저총의 전실과 현실의 통로 왼편 벽면에도

무덤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개 그림을 그려 놓

았다.  

충복과 비천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

사람들은 주인에게 보은할 줄 알고 영리한 개를

사랑하고 즐겨 기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흔

히 천한 것을 비유할 때 개에 빗대어 이야기한다.

개는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 밖

에서 자야하고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을 먹어야 한

다. 사람보다는 낮고 천하게 대접받는다. 개에게

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으니 의로운 동물이

라는 칭찬과 천하다고 얕잡아 취급하는 양면이

있다. 즉, 개에 대한 민속 모형은 충복과 비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출처 _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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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수생∙이돈과여러달동안간통했다”. 

그러나세인들의관심을끄는부분은사대부집여자가연루된간통사건이

기 보다는 그와 상대한 남자의 숫자가 무려 39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

네들 신분도 사헌부 지평, 공조판서등의 고위관리에서부터 각지의 수령,

남편의 매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이렇게 간통을 벌여 풍속을

문란케한유감동과그의간부들에대해벌을내리는것은쉽지않았다. 조

선의 법률에 따르면 양반 부녀자와 간통한 남자는 극형으로 다스리는게

상례였으나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파트너 중에는 국가 공신의 아들까지

끼어있어형량을결정하기가무척이나어려웠다. 

조정에서는‘죽이자’와‘봐주자’로의견이갈리었다. 그러다결국남성들

이 주름잡던 조정은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감동의 음탕함에서 비롯된

사건으로단정짓고유감동과성관계를맺은남성들에게는장형이나파직

정도의가벼운처벌을내린다. 그덕분에유감동에게도변방의관비로보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목숨만은 건진다. 이는 유교사회가 무르익지

않은조선초기의성풍속도를단적으로말해주는사건이기도하다. 유감동

이관계한남성의숫자도유감동이유부녀이고파트너들이고위직이라는

점을감안하면‘검찰당국’이발표한39명보다더많았을것으로보인다.

어쩌면그두세배에이르는1백여명에달했을지도모른다. 

‘00부인바람났네’‘애들은재웠수?’와같은3류비디오테이프를보는

듯하다. 그러나이것은15세기조선사회에서실제로벌어진섹스연쇄사

건이다. 그렇다면유감동은왜그랬을까? 그이유에대해한여성의사생

활에국한된문제로단순한간통사건이라고단정내버리면그만이지만당

시세종임금과조정관료들까지‘유감동간통사건’의처리를놓고옥신

각신했던것을보면이것은개인차원을넘어사회문제로대두되었던사

실임에 틀림없다. 남편을 가진 한 여인이 뭇 남성과 섹스를 하는 장면은

도덕적으로용납할수없는간통일수도있으나당시사회가여성을억압

하는남존여비의구조라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유감동의 간통사건은 남성위주의 사회와 여성으로서의 삶이 부닥치면서

튀어나온페미니즘의발로라할수있다. 남편을제껴두고자신의파트너

를찾아어둠속을걸어가는유감동을보라! 남성들이여럿여성들을거느

리고 여성들은 일부종사해야 하는 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향해 정면으로

공격하고있는것이다. 

“섹스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여성도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섹스를 할 수 있다”“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아마도 그녀는 이렇게 속

으로 외쳐댔을지 모른다.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녀는 우

리여성사에죽음을무릅쓰고사랑아니면‘페미니즘’을갈구한인물임

에틀림없다. 

글 _ 강민철｜우리문화 기획팀장
mckang999@hanmail.net

우리 문화 속의 성과 로맨스

“유감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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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로 완성된 행운의 네잎클로버!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하나되는 세상...

그 곳에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더 해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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